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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南北韓人의 意讓構避의 更的考寮

金 廷 鶴

머 리 말 : i. ..

3 6 수間의 日帝의 植民地統治의 사슬에서 및어나 理立의 기분을

누릴 사이도 없이 圖土가 兩斷되었다는 것은 아무리 痛欺차여 .E.

지나칠 수가 없다.. 더우기 그 한즉이 共産主義治下에 들어가치

피었다는 것은 不幸한 일이다. 鱗旅26年이 흐른 오늘찰까지 통

? ? 먼 하늘의 구플을 잡는 를 美然하게 생각되었련 그때에

t . 四共同7明은 肯天에 벽력과 같이 全民族을 놀라게 차였고. 7

戶明에서 約束되었린 南北共同調節養員출의 출議가 거출피어 統一의

課適는 터욱 具漆的으로 다루어겨 全民漆의 간절한 念順인 統.에

의 긷로 한 거플씩 가까워지고 있다출

韓團 民族은 比較的 準-民族으로서 w語o潑俗등이 대체로 같은

것임은 다 아는 바와 같다. 그리차머 오랜 進史에 있어서 燎漆

的 ,支化的 共同休출 이루고 띤었출은 오늘날 流一에 데한 有利한

來件이라고 하지 많블 수 및다. . 그러므로 燎北韓은 만듯이 統
-

될 것이..며, 또 統-되지 찰으먼 안될 것이다. 統一이 商北韓의

經淸的 ,文化的 誰巖을 얼마나 促進시.칼 것인가는 三尺童子도 다

알고 있는 일이며. 商北漆 住民의 大部分이 流-을 熱皇하z 있출

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출

그러나 26年동만이나 流찰히 다른 政治休桃에 살아온 諒北轉住

民은 意識構造에 相찰한 差漆글 가겨찰으며, 그것은 장차 商北 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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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 a=는 統 - 을 꾀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차출이 될것은 N

말찰 必및도 됐겠다. 그런데 意識構造라는 것은 短時日에 濯成되

는 것이 아리고, 오랜 璉료的課程을 찰아서 經咸되는 것이므로 여

7치서 商北韓人의 漆議構造룬 璉典的으로 考綠하여 보려고 하는 것

이다.

本 論 :

l . 韓團民漆은 차나이 다출

-漆濯綠族의 린成에 料하여

淸北津人의 意識辨造출 比戟 鱗撚하기에 발서 우리 民族의 浴成

課程글 간단히 살피 보기로 차겠다. 패냐하면 오늘찰 完全히 다

른 政治休刊와 이데출초기를 가진 崙北漆이 統.차려면 그러한 政

治休制나 이데을로기출 超越한 .3f가 있어야 철 것인리 ! 그러한

共同외 繼및로서 K函人은 順-民漆이 라는 意談이 必要차기 때문이

다. 즉 璉漆은 情級이나 이리분로기를 麗漣한 全漆的인 利益을

追求하는 進命共雨休이 7. 때믄이 다. 우리 進疾은 撚更的으로 오래

동반 單一綠族이한 漆識을 가릿고, 言誇 b雷情등이 일적부터 交流

同和하여 차나의 支化理을 o.루었바. 이것은 古代의 여러 斜族이

統-函漆를 形成하는치 대만 有利한 를件이 되됐다 출

우리는 앞에서 韓團民漆은 비교적 準-民族이라고 차였다. r比

較的J 이라고 한 것은 어떠한 惡族이든지 인사적으로 따지고 보련

完全히 출수한 準-處漆이란 것은 識기 때문이다. 人類는 原始時

代로부터 우리가 常識的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놀라울만처 먼 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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域에의 蔘動비 많이 있었린 것이며. 따라서 人種閭의 混血이 많이

行하여졌던 것이다. 韓半島는 更細返六漆의 東쪽 끌쉐 位置하여

있기 때문에 人種的 e文化漆 中心地로부리는 認境地崙라고 하겠다.

따라서 緯函流凌은 淸半島에서 생겨만 것이 아니라, 다른 地域으로

부터 移漆하여 찰편 것이다 燎

지금 順石器時淸의 것은 짐간 두고 , 新石器時化로부터 靑鋼器時代

까지로 보면 北方逐細要외 民族漆竝의 을설이 여러면에 절쳐 滿

洲와 撚부島에 이딘린다. 그리차여 新石諦締枕에는 古要細返流
i)

(Palaeasistics)의 한 란래가 滿料글 거4 必半島에 이딘린다 찰

미들은 海誇이나 河川流域에 살인서 主로 流雌生活을 하였다.

다음 省諦器時를에는 北方藍撚료의 車凉池凉에 서 雌富블 主로차턴

알타이族이 商下하여 漆洲와 韓부島에 定請차였다. 비들은 主로

丘價地崙에 살간는데 韓半曆는 氣候와 商量등이 業漆비 神9t.보다

炭초에 더 璉출차기 때문에 일적 綠料生潘로 들어간다. 漆料次천

는 처출에는 漆北地方으로부터 받농사가 漆차여 릿인 것리나, 할料

器漆代의 後期에는 業淸地方으로부터 벼농사가 를하여 졌다. 차여

튼 計銅器誇f人은 이와 같은 理料文化에 催한 生産力과 출淸文化

의 淡諒츠 幽하여 新石器皓代人을 征兆 順<c하였다. 이와 관이

하여 背銅器時代의 알타이諒이 한국 빈국의 主流글 리루게 되있다

즉 우리 나라에서는 育理諸時代撚後에 커다란 辰族的索替는 없었린

출 하며. 출鋼崙時代人이 그뒤의 漆熊文化를 찰아들여 以誰외 린로

註 i ) 金廷鶴 編 r韓團e>考古掌J 日本 ?sr出書着 i972 參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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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발전시린 主人公이 피었다. 2)

다만 이 北方族 外에 新石器時代 또는 靑鋼器時代 撚後에 華商

地方撚漆의 商方充化가 一部 들어찰으며 ,o아마 -部에는 商方民漆외

移勤도 있없린 듯 차다. 新石請時代의 商方文化의 信潘에 料차여

는 아직 화실한 중거가 찰릴되지 못차였으나, 찰銅器時代以後에는

여러가지 증거가 발견되었다. 히핀데 考雷掌約 讓撚로서는 亥石藍

有段曆 , 撚形崙 등이 있다. 民情零的誰經로서는 複葬制, 즐마리기

를이 있고, 文識上으로는 支身의 撚習등이 있다출

3 )
이러한 濯借寧

的漆料글은 그것이 어느때 전차여핀는지 年代출 斷定차기가 어리우

나, 이러한 湯俗이 流方아시아約인 支化인에는 글릴 없다. a . 淸

方支化료 서 L定的인 것은 理作次化이 다.
4 )

위 와 같이 新石器時代와 育鋼器時代에는 北方아시 아로부터 進族移

鱗의 를결이 여러번 있었으며, 그것은 兆韓과 南韓을 통출어 같은

分漆를 보u다, 한편 商方次化의 출播 루우트는 -部는 처음 B

北地方에 淸차여딘으나, 地理的관계도 있어서 터 많은 要素가 . 南轉

地方에 分布되었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全漆的으로

는 韓鐘民族과 支化는 北方아시아的인 것이 主諒를 이주고 있으며

그 것은 f韓과 商璉을 通차여 출異가 없다. 다시 말하인 한국민

즉은 알타이漆으로서 準-民族이 라고 할 수 .있겠다 출

註 2 ) 金避鶴 編 前揭찰 漆照

註 3 ) 三驪志 總志 東京信 韓榮

U
註 4 ) 漆廷零 (共漆) r日本漆耕文化o起標J 日本 角Jll書漆

1963. 參照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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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種을 分類하는데 여러가지 漆質的特微을 誰準차는 것은 다 아

는바와 같다. 例핀리 頭浴, 身長, 鼻形, 理출, 毛要組織, 皮淸출둥출

綜合的으로 誇濯하는 것이라. 麗形은 成養骨외 너비, 길이, 글이등

을 測定하고, 너려와 길이의 比例를 計算차여 頭型指鍊로서 表示한

다. 이러한 頭濯은 人種을 分類하는치. 숭요한 基準이 된라를 i를

型은 後天的으로 多少외 漆化가 있는 일이 있으나, 대체로 人經의

特徵출 表示한다: 身長도 찰養綠態나 其他 杜출的榮件에 따라 要

하는 일이 킨으나, 대체로는 그 人N의 進信的特質출 나타낸다 聲

우리 나라에서는 先료誇代의 찰族인 함펀루도 雄基 近 에서 人

를이 발친되었는데 61 그 중 業子의 頭漆骨 4個를 計測한 것에

催차 면 麗長情指激가 86,9, 85.5, 77.2, 75.4 "14 . 즉 2 似 는

短麗型으로서 출은 指激를 보이고 다른 2 倒는 中麗型의 指散는

보이고 있다. 이들 두 그출의 指撚외 差가 장당히 근데, 이것은

黨 植漆的差異에 進幽한 것인지 알 수 없다. 즉 短硝理은 알타

0]1S.0] 3 .諒中頭型은 古아시 아流인 可能性이 ?다. 패냐하먼 理化

北海進 아이누 .87 名의 諒諾脣 .計測에 僚차먼 讀長帳 指激가 7 6 .o

이고. 標古 아이누 2I崙의 麗長情 指識가 75. l로서, 다 中諒型에

曆하는 바, 이글은 古아시아族에 賴하기 때문이다 출

7 )

綠代의 韓繼人의 頭盞찰을 計測한 것에 襤하먼, 그 崙長福 指敵

가

註 6 ) 今村進 r朝鮮 함경북도 雄基 近 를綠掘출粒淺石器時代人 人骨忙

註 7 ) t 加 를 J 人類零 誌 漆 4 7 U 12 -U. p p . 4 4 7 f f

金廷鶴 r韓團惡族形成료J . 韓團文化료大系第 l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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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團北部 8 4 .5 9

韓麗中部 8 3 . I2

韓麗商部 8 4 .7 7

로서 短頭型의 상할히 높은 指散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발에서

본 雄漆 人찰 4 個 中 2側의 指激와 가까운 것을 알 수 있다를

이와 같이 先史時代의 韓國人과 現代人외 頭長價指類는 頭著한 短

頭型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를

短頭型은 한국으로부터 漆洲 .漆출를 거쳐 中央아세아에 이T 7

있다. 됐古人 錯子 lo2人에 討한 漢漆情 測定에 따츠먼 8 l.8

을 보이고 있다. 轉s人에 인어서도 어떤 調査者의 경우는 崙子

l78人에 消한 短長福指談가 8 l.를를 나타린 것이 있다. 이것은

誦査料象者의 識라든지 計핀方法에 따라 약긴의 差異를 보인다 雌

하여튼 蒙古漆과 우리 民漆의 麗型指誰는 短頭型의 비슷한 특집블

보인다.

韓燎人의 身長에 있어서도 諸査表에 따라 약란외 政字的출異를

보이고 있으나. 그것도 調査對象者의 人員과 地域에 따른 것이다 출

北部 燕圖人이 가장 美身이 며, 男子平均 166.00 cm이고, 中部는

163.37(!a, 商部는 162.51 en이 다. 世界八口의 身長에 比鱗라먼

韓麗人의 身長은 中身長이 피고, 種東에 있어서는 B身長에 雄한다 출

極東에 있어서 가장 틀은 身長은 北中團人의 1 6 7 . 0 0 ~ 168.00""

이다. 誇中繼人의 身長은 161.00 ~ 162.00 "료서 北中團人과는

큰 差異출 보이고 있는치, 이것은 分明히 種族的超源을 할리차기

때문이다. 즉 請中繼入은 東商아세아八과 같은 系統이다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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身長에 있어서도 韓團人에 가장 가까운 것이 競古漆 6 퉁구스族이다

다. 퉁구스族의 身長은 165.00 ~ 163.59"a이고, 蒙古族외 牙長은

165.00 ~ 164.00 (-"로서 北部 誇團人의 身長에 가찰다 출

民族을 巨分차는치 있어 言語가 중요한 한 要素를 이루고 있는

것은 다 아는 바와 같다. 韓適語는 支法休系, 音漆, 語理둥에 있

어서 大漆로 알타이語族에 屬한다. 알타이請에 共通되는 특 징으 로

씨 중요한 것 몇 가지를 들먼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출

l . 알타리語의 漆詞에는 인도o 유럽譜와 같은 準數d指敎의 료別

이 .없다출

2 . 알타이誇의 漆詞에는 인도 6유럽語와 같은 業性, 女性. 中性의

更別이 없다零

3 . 알타이讀에는 인도 o유럽語와 구은 潑詞가 없다零

4 . 알타이諒에는 助詞 (後濯詞 )가 있다準

5 . 알타이語의 沿容詞. 副詞는 名設o漆記의 반에 온다출 蠟的.音

는 諒詞의 앞에 온 다출

위와 같은 情徵은 알타리語에 共通피는 것인 바, 이리한 측정틀

韓圖讀와 曆本讀에 있어서도 같다. 료 알타이語에 共適되는 특징

으로서 母音調料가 있다. 이것은. 綠音에 두 그룹. 료는 세 그룹

의 性質의 것이 있어서 한 낱말치 같은 性質외 母音끼리 모.이 7 ,

라른 母音끼리는 모이지 많는 傾向이 있는 것이다린

8)

轉團讀와 알타이 讀와의 誰通性에 幽하여는 랄스및트 (O.J.Ramsted.t)

註8 ) 金廷綠, 上揭書 및 大野書 r日本讀燎超源J 參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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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請拓的인 鱗究 9) 및 포패(N.Poppe) ,率基文氏등의 硏撚가 注

麗된다.5)

우리는 위에서 休質 ,言語등외 특징에 있어서 한국민즉이 알타이

族에 崙하는 것일을 보간다. 이밖에도 習俗등 其他 交化에 있어

서도 比方아세아료族의 특절을 誰明찰 수 있으나 여기서는 刻愛차

겠다.

2 . 李朝時代까지 외 杜출構造와 諒識構造

우리 나라는 李朝時代까지 漆業經淸의 段階에 있었음은 다

아는 바와 같마. 그런미 諦津과 北韓은 撚業形表가 약란 달할으

며, 따라서 杜출構造도 약간외 差異가 있었다. 즉 古代에 있어서

는 北漆은 氣候와 雨登외 관계로 밭농사가 많고, 벼농사가 적었으

며, 商禮은 그차 反料로 벼농사가 많고 밭농사가 적었다. 氷理栽

培외 技術과 流槪施設외 改良으로 터농사가 차출 北으로 營及되어

간으나, 率料時代에 이르기까지 그것은 微微한 상태였으며 , 索韓地域

이 한국의 誤倉理.帝를 이루었다. 이러한 綠業濯漆의 差異는 歷료

的으로 商燎과 北韓의 杜출構造에 인향올 수고, 따라서 雨地域 住

民의 意識排造에 差異를 가져왔다고 보겠라 를

準位面9에 있어서의 生産鐘과 貸幣伽値에 僚한 收入은 水諦識培

÷를.

註 9 ) Kamated.t,&.,T. iStudies in K o r a a n Et ym ol Og y 1949.

註 5 ) O.jJ.Kamsted.t, ."Stud-ies in Korean Etymology" reviawad.;

tiy N . P o p p e . HarvaTd. J o u r n a l o f A s i a t i c S t n d . i e a , V o l .

1 3 - ) - N o . 3 , 4 .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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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國作에 借加피는 것은 다 아는 바와 같다. 따라서 ..索參린

北韓은 漆業生産力에 있어서 綠商한 差異가 있었다. 그린치 .漆料

栽培에는 多淡과 6 , 7 , 8月頃에 많은 緯雨量이 必要하다. 商轉

地域은 몬슨地帶에 包含되어 大俸로는 이러한 榮件에 맞으나, 만약

에 適期에 鱗雨量이 너무 적거나 료는 너무 많은 경우에는 旱災

료는 水災가 된다. 率朝案錄의 記錄출 通하여 보인 이러한 7k災

와 旱災가 避倉地域인 三商地方에 가장 많이 있識면 것을 알 수

있다. 案錄에 따르먼 큰 水災나 旱災가 平均하여 三年에 한번섹

있었 던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하여 및면 이러한 f災나 旱災출

만나먼 小池主나 小作人를은 거의 농사를 계속할 수 없게 되어

4經이나 滿洲地方으로 流綠民이 되어 떠나게 되없다. 그 結指는

三商地方에 있어서의 土地의 諒情이 많아졌으며 , 大地主에 依한 土

地所有의 集中이 甚차게 되었다. 를른 大地主에 依한 土地所有외

集中은 漆進간출에 있어서의 小作漆件를의 燎幽도 있었린 것이나 를

위와 같은 水利施設의 不備로 幽한 自熊외 災崙도 많은 인향분

주었다. 료 이러한 撚災나 旱災는 北韓의 圖作地淸에도 없었얼

것은 아리나, 適期에 多鐘의 降請가 淸라는 商찰외 水理作油帝에

더 被寄가 많간다는 밀이다. 위와 같이 小散人에 僚한 土 地 所 有

의 集中은 淸韓에 있어서 杜출構造외 資化를 가져찰다. 즉 淸 鱗

的인 經差가 崙하여 졌다는 말이다출

漆業을 經濟의 法本으로 하여 찰린 한국 사치에 있어서 避倉地

漆를 가친 商韓이 避료的으로 政治的6 文化的 主導力을 가지게 되

었다. 그리차여 商理隋級이 濯成되고, 班常差別漆識이 深化되었라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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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班常意識온 北韓에 있어서는 그다지 深化되지 많란으며 , s .

늘에 이르기까지 商北誇의 意識辨造의 가장 뚜린한 출異라고 하겠

다.

土地를 主로 한 綠濟構造와 璉常의 階綠意識은 中歷에 있어서

封建粒출글 基避으로 彩成된 유교사상외 愛容을 가장 容易하게 하

띤다. 特히 率朝時代의 商韓의 杜출構造와 恣識構造는 유교惡想의

가장 適切한 溫燎이 되었다. 고리하여 이러한 유교思想은 班常외

階經念識을 合理化하고. 터욱 識化하였다 零

위와 같은 商誇외 淸識i.4T造는 李朝末葉의 開化恩想과 新文化의

출容에 料하여 讓强한 反料f力이 되있다. 率朝末葉의 開化思惡은

主로 日本출 通하여 출入한 것이기 때문에 淸北惡.惡의 眞 차 는 日

本의 綠略諒力의 養進에 料한 灰感의 뜻도 .출含되어 있었지 만, 流

化惡想이 나 商文化에 料한 反對는 特히 유寧者들에 依차여 료動피

었다는 点에 注志할 것이다. 그러나 燎化恩德이나 漆支化는 根 源

的으로는 西漆 近世의 自由 平等思想을 바할으로 한 릿이기 때문

에 한국에 受入됨Dl 있어서도 雨綠과 常民의 燎理打硫등출 두드러

지게 내세줬린 것이다. 이러한 것이 특히 유교恩想이 나 班常意識

이 濯辰한 階濯에 찰지 않만던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傾向은

綠常意識미나 유敎恩悲이 比較的 일은 北韓地域에 있어서는 最近撚

에 있어서 關化恩漂과 新文化에 料한 抵流이 比竣的 afStSl 5I"1

.다. 北韓의 經濟的地盛은 率朝時代에 이르기까지 밭농사가 主였고.

를농사는 商轉에 撚차여 필린 적었다는 上述한 바와 같다. 3 것

은 앞에 서도 말한 바와 같이 氣候와 商量와 榮件때문이있다. 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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撚施設이 料及피기 前에는 平野가 적은 北韓地域은 主로 밭농사에

襤帝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北韓에 있어서는 土地所有의 集中이

比撚的 N a a , 自作漆이 많차으므로 말차자먼 中産情經이 많이 濯

成괴었련 것이다. io) 그러므로 商班階 緣과 常民情經과의 階經分化

가 比較的 漆化되지 많간다 출

3 . 日常下의 杜출核造와 意識料造

日帝의 流治는 典型的인 狀民地政策이어천 韓繼을 第l來 生 찰 品

의 供牆地로 만들고, 員本의 료業生출品외 市차으로 만들었린 것은

우리가 다 아는 바외 같다. 그러므로 端.幽에 y어서의 工美의 발

발핀출 術政, 金融, 賂祝등 여리가지 方法으초 撚署하는 政流블 (t

으 나 , 原料의 生漆, 漆히 喪理의 增經등 장려하출라. a. 日本統治

에 撚助를 얻기 씨하여, 또는 천函人의 漆族漆情클 漆諒하기 위하

여 德歷人의 地主皓撚에 對차여는 流金의 襤率등의 ;5awl 情하여

綠談차는 政漆을 릿다., 그 理由외 다출 하나는 韓麗人의 地 主 沿

繼은 유敎的恩想에 依차여 凉工誰을 賦根하므로 그러한 地主u經이

漆I 業sj 企業家로 核漆할 念應가 거의 없기 때를이.다. 다만 料

洋拓殖출祉 로는 麗本人 高利貸金漆찰들을 安發차여 한국 漆 핀 에

養透하여 中小漆民의 土地를 誇占치 차였마. 이들의 찰進는 漆히

商綠地方에 리 甚차여 解放前까지 漆漆拓撚출杜와 日本人 高料貸金業

者들외 土地 倂占은 全士地외 큰 比重을 차지하됐차. 그러므로

한국 中小法民은 六라分이 小作人으료 族落하여 璉業生産을 위한

註 io) 改造祉版 r日本地理大系J l2 朝經淸 諒 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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齋役을 담당차는데 지나지 많간다 출

ii)

H帝統治下에 韓團에 있어서도 商工業이 어느 정도 발달한 것은

事案이 다. 그리하여 工業에 있어서의 維출産高가 韓日合熟前쉐 比

차여 상당히 增大된 것도 찰案이다. i2) 이러한 事案이 業者

들에 僚하여 日本의 料函統治가 韓團에 有料차였카고 論하는 根撚

가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工業生造의 所有者가 누구이며, 그 工

業漆展외 利益글 누가 차지하였는가 하는 것이 문제이다. 한국에

있어서의 民族別 工業生産高에 관한 資料는 대단히 적은치 Ora.jd.a-

니 z 를 甘 의 上揭출에 l928年度의 統計資料가 漆考가 필 것이다출

이 資料에 따르면 生찰業漆의 散는 日本人과 천幽人이 비슷한데

그것은 韓圖八의 生産業俸는 거의 家內工業의 小漆摸의 것이기 때

문에 激가 많은 것이다. 그러나 維生素高에 있어서는 日本人과

轉團人은 天機의 差가 있다. 즉 韓適에 있어서외 工業生淫의 7 5

)j)
피센트가 日本人 企崙家의 것이다 출 더우기 이 것출 )928年외

競計출 資料로 한 것인 바, 이 때는 묘本이 韓團은 倂출한지 日

理한 때이며, 따라서 한국에 있어서 近代約인 大規模의 日本人 企

業이 일어나지 많은 때의. 統計漆料인 点을 富漆찰 必要가 있겠다 찰

다시 말차면 l928 撚後 漆立前차지 한국에 있어서 麗本人의 工

業活動은 놀랄만치 增大차였린 것이며, 따라서 漆조業的段階외 韓團

註 11) A n d r e w .r.Ora.jiianaev ,Mod.era K o r a a , N e w y o r k , 1944 .

P P . 1 0 5 ~ 112 參照

註 12) A.J. Ora .Id .au za v.o P.c it. , P . 148 參照

註 i3) 上揭書 P . 1 7 2 參照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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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企業家와의 燎生産高의 隋差는 더욱 놀할만치 커린인 것이다출

? 韓團人 企業家의 고業生漆이 어떠한 것이었는가 차는 것을 注

崙할 必要가 있린다 출 l 9 3 8 年의 統計에 依하먼 漆函人 工業坐産

으로서는 麗酒業이 제일 많고 다움이 紡漆業이고, 다음이 化掌고業

(主로 고무撚 )려고 다옴이 精米業이다. 여기서 繼酒業은 漆漆나

濯酒둥의 在來式 小親模외 것으로서 京鄭各地의 이러한 린濯業이

거의 한국인에 依하여 경인되었다. 다음에 漆經業이차는 것도 大

部分은 小規理의 漆內工業的인 것으로서 絹漆, 廊布출이 主였라를

다음에 化掌工誰이 한 것은 고무신 避造가 大部쥬을 차지하였는차

이것은 韓團人의 特有한 고무신의 린造이므로 日本人의 漆출者가

나 타나지 많은 것이다. 다음이 精米業인데, 이것? 各地方에서 우

리가 보는 바와 같은 小理樣의 精米所가 다 천幽人의 綠 營 으 로

되었린 것이라찰

위와 같이 裡幽人의 工諒이할 것이 거의 土諸的인 生造品이 " ,

前近代的인 手조誰的인 것임찰 알 수 있다. 이에 比차여 日諒 人

의 工業生産을 보면 判與한 것이 注麗친다. 력시 上指한 바와

같은 l9 3 8 年의 統計에 따르먼 다옴과 같다. 즉 친때 情位가

되는 것이 化寧工業인데 , 이것은 韓適人의 그것이 겨우 고무신製造

業이지만. 이것은 本稙的인 近代的工業인 것이다. 이것은 緯幽入 의

化拳工漆生産의 료十情를 넘를다. 다음이 출薦機械工榮인리 ,韓劍人

의 2o情가 널는바 이것은 .近代工榮의 조漆인 것은 다아는 바와

같다. 다음이 漆績業인데, 이것은 물른 韓函의 그것과 같이 諒 商

工業約인 것이 아니라, 本補a인 工場生産인 것이다. 다움이 離 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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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業인데 , 變秀한 製品은 거의 日本人의 理占한 것이다 를

)4)

위와 같이 韓圖에 있어서외 近代的 工業이 만 것은 거외 日本人

의 理占하는 것이 되었으며 .韓壓.人의 工業이 란 것은 前記한 바와

같이 거외 土着的 手工漆的인 것이었다. 이 차에 韓爐人이 消資

한 工業生産品은 大핀分이 日本內에서 製造친 商品려란 것은 留漆

할 必發가 있다. 그러므.로 日帝 統治下에서 理巡人의 工誇은 資

率 6技術面에서 日本人에게 競출이 되지 못할룬 아니라. Q民地政策

에 僚하여 여러가지 凉法으로 o本人의 企業을 表援하여 주었2 .s

로 韓漆人외 工業비 찰할할 를件이 되지 못하였단 것이다. 그리

9 .s . 料願도 世誰의 다른 撚民地와 같이 日率 帝函主義외 濫濟的

雌奪의 料象으로만 存在차였던 것이며. 따라서 轉撚의 避本主該的誰

進이 沮寄되었던 것이다 출

위와 같이 理料은 率朝末에 었어서나 日帝流治下에 있어서나 避

本로출的 발전을 하지 글하였으며 따라서 近代的인 f民準命을 거

치지 못차였 다. 천圖은 諒前히 料業圖家였고, 封建的인 探分@誠이

그대로 .持流되어 찰다찰

共産主誰는 關Ea하는 바차 같이 鱗本主義의 高産成熟의 役階에 서

생기는 여러가지 浮盾을 批判하며, 부르조아지에 料한 프글레타리아

트의 理漆政治를 目誇로 한다. 그린데 上記한 바와 황이 韓團에

있어서는 漆本主蒸가 踐熱한 일이 없으며 . 부르조아지에 料한 프롤

레타리아트의 燎撚漆油은 誰化되지 를차였다. 漆幽은 植료地로서의

f美杜출됐으며 . 릿惡이 奎八口 외 德料多敵출 차지하였다. 그러a ..a

註 14) arajd.anzsv.A.J.. 上指출. P.176. 參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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麗帝時代에 있어서의 料函人은 梅토主義에 料한 流拒意識이 높상으

며, 그것은 璉族主表的인 祉출逆撚의 性格블 치었린 것이다 準

日帝時代에 小類의 共漆료誌者글이 있었련 것은 諒喪이 다. a

것은 主로 知減燎綠에 情한 理惡主출的인 屋.料에 共認한 것이다雌

또 轉幽에 있어서는 帝函主談에 流拒하는 民旅意識이 共淺로K에

情識한 것이다. 共濯료表에 心漆한 一部Aa流人들은 漆찰主談巡論

글 억지로 誰團에 適用차려고 차였으나, 그것근 國民찰類의 共流

을 얻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韓適에 있어서의 共産主義述린은

日本帝函主義에 對流하는 遲린이 었으며 , 찰濯入의 부로조아지 에

料한 프롤레 타리아트의 油級運撚은 되지 못하였다. 그러므초 a

帝下의 共誌主義淺動은 ;k利繼合反料 , 小作漆泳, 찰頭淸避考의 B 流

中寧生를盟休業는블 指導, @動차기도 라었다. 이러한 璉動은 어

떤 것은 本然의 共進主竝 料출의 범주 만의 것이나, 大리分든

오히려 雌族主謠逆린의 性料을 린 것이었다. 그러므로 프로支친

者들이 그들의 作品 데마로 한 것은 榮選的인 避本族와 諒料者

출 사이의 雌係에 대한 것이었으며, 따라서 어느 粒品이나 y.슷 . .

한 公式的인 이야기가 되었다. 그것은 출燎에는 上記한 바차

같이 淺本主義의 未漆進조 函차여 프로 充零의 데마에 賞讀를 가

피찰으며. 案杜출에서 休績되지 못한 스토리는 流者에게 業感글

주지 못하였다출

위와 같이 한국에 있어서의 共産主表遲動이 박 르로支寧料論이 蠟

民에게 아릴차지 못하고 不派한 것은 한국 祉출외 할전찰계가

淺本主천的成출분 이루지 못한 까計이다. 이 点에 있어서 日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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杜출와는 다르라는 것을 注恣하여야 될 것이다. 韓國杜출는 歷료

的 으 로 近代資本主讓의 찰지 못하였으며 , 따라서 意識鱗造에 있어서

도 前派代的인 造晋이 를대로 漆流되어 오고 있다. 이에 料하여

는 아래의 r解放以漆의 漆識漆造J 에서 를더 자세히 찰히고자 차

지반. 結論만을 말하면 한국의 杜출崙屋段階는 近代的祉출에 의 過 程

을 찰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前近代的恣識構進의 革新을 催進

차여야 되됐다는 것이다 출

4 . 漆漆撚後외 商北韓의 意識構造

3 6 年동안 日本의 植民地支流에서 벗어나 尊貸한 漆立을

얻게 된 부리 團土가 脚合濾의 戰欺的 分撫經이었린 北緯 3 8 漆

線이 美流商團單이 각각 38鹿線의 商北에 進漆차게 피므로서 圖

境 아닌 團競線으로 굳어터리고, 諒즉땅은 드디어 共産主義 政治俸

制下에 출이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共출主淺政治俸制만 것은

찰으로부터 주어진 政治俸洲였얼 것이다. 共産主義는 철저한 階 經

漆識출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그런리 北韓은 인에서 말한 바와

같이 率朝時代쉐 이르기까지 身分的差別意識이 離化피지 못하였 다찰

a . 日帝時代에 있어서도 商北轉에 마 같이 轉函八錢本에 僚찬 漆

本主識가 成熟되지 못하였기 때를에 燎經漆識이 雄化되지 못차였다 출

이러한T.祉출的 恩惡論 崙進 위에共麗主9.吹治休制가 外的熟力에 .i

依하여 T뒤집어씨워친 것이다」 그것은 前記한 바와 같이 北韓杜출E

가 를.찰主義制를 必및로 차여서는 아니고, 北轉人의 大多救가 共産

主義4 共嗚하여 서5 . 아닌 r 이다.

料韓共産政確온 말발 것도 출이 프롤테 타리아트의 臘讓政治를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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標로 차고 있다. 政治的o杜출的 모든 分野에 있어서외 要員운

出身性分이 트롤리타리아트이어야 한다. 그러나 할에서 말한 바와

같이 諒韓은 李朝時代에 이르기까지 土地所有의 榮中이 比鱗的 적

었고. 日讓時代에 있어서도 資本主義로 未覺進로 驪하여 其正한 漆

流의 르롤레타리아트는 대단히 적있린 것이다 출 그 러므로 燎級的

撚裁를 부르것는 漆産료繫政綠에 階經漆識에 依하여 崙心으로 制調

차는 人口의 誰는 출人口에 쳐한 比漆t 있어서 極히 적출 것이

다. 따라서 共産主義休制는 民衆의 自繫的인 支持를 받기 어려우

s . . f 7 基禮이 대단히 不安定하여 漆찰, 監理. 强制에 依하지 많

고는 朧持되기 어려운 것이라 營

北綠은 掌問, 交化는 물론 漆育까지도 오로지 理을 위하고, 階經

漆 識 을 鼓吹차는 것은 麗的으로 하고 띤다. 寧問硏就撚理으로서는

科零院 ,杜출科零院 ,漆諒科寧流 .匿零料零硏流架 .論育料拳鱗究麗 .린林

料寧硏撚燎 , 談凉硏緊院 ,建設料寧姿員출들이 있다. i5) 充姜政策에 있

어서도 찰스,레닌主談政漆을 받아글여서 漆的o燎綠約恩想를 宜振라

는 手設으로 하고 있다. 그리하여 漆은 作品의 데마를 統制차고 를 .

漆은 作家를 現地에 派避차여 漆衆에 차한 理的綠濾을 宜출차는데

利用한다. 또 創作家글에 게는 一定한 作品童을 誰하기도 차여 a.]

作活勳에 있어서까지 料-主漆출 漆要차고 있다출

i6)

俸商政漆에 있어서도 完全히 政治的目的에 料用하고 있다i 7 al

Ki5) 국?통일원 r찰북접촉관계자료집J 1 9 7 2 . 3 . p p . 1 4 0 t f

註i6) 국토롱일원 전계서 PP .1 3 7f 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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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여 撚育의 繼的을 共達主義的人視漆造 . 圖防力强化, 料動力强化에

두고 있다. 그들은 이러한 麗的을 위하여 漆命戰蹟地流行, 平凜에

서 幽頭山까지 찰리기, 千삽뜨기등을 한다. 또 半生과 劣動者에

對차여 漆力漆定을 業雌한다 찰

i7)

위와 같이 北韓은 寧視, 支출 심지어 休育까지도 政治的目的에 ..)

刺用하는 政流을 璉고 있다. 그리하여 業的 燎經的意識을 高調하

3 , 共産主議的人鱗으로 改造차려고 한라. 그러나 寧問은 어머한

政治理恣이 올바른 것이냐 또는 한국의 現案에 適合한 것이냐를

自由곱게 린流차고 批인할 權利를 r論하는 것이며, 고것이 또한

寧視출 襤출를 발전시키는 길이라고 템각하는 것이다. 文半과 業

術도 人間과 自然의 多綠한 바람을 素材로 하여 그것출 姜術的으

로 理漆化차여야 뇔 깃은 발찰 것도 없다. 만약 그란지 못한

경우에는 零理이나 業術이 漆治의 侍女가 되어야 되고. 共淺主談理

論의 公式에 참루는 것 차에 進理가 없출 것이다. 이러한 政治

漆制下에 서는 寧理料撚는 언제나 共養主義理論에 맞느냐출 머리에

두먼서 鱗流를 近族시킬 수 인에 없는 것이다. 文掌이나 奈術이

반드시 淸繼性출 識味하고 漆漆主諒惡漂을 宣信하는 것이어야 친다

린 그 壽材가 流히 출은 範幽안에 D綠되어야 되고, 그 데마는 를

를에 박은 것이 필 수 차에 없블 것이다. 터우기 한국에 었어

서는 上述한 바와 같이 漆本主識가 발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_2.

러한 文寧이나 業術의 리마가 터今 公式的인 것이 될 것이다 聲

註 ]7) 上揭審 PP. 4 1~ 89 參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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淸轉에 있어서도 燎述찬 .바와 같이 料放前까지 韓爛人杜출는 漆

本초義를 중운히 경린하지 못차였기 때문에 w淺祉출의 悲減料造가

形成되지 못하였 다. 따라서 .H祉출의 封理的身分漆談이 발이 族存

하고 있다. 그러나 糾政的 進초主議政治休制를 派用하게 되고, 綠

燎 d 文化등 모든 分對에 있어서 雌主主讀.를 基誰로할 政策출 指行

하게 친 것은 다 아는 바차 같다. 그리나 雌主主義는 오린 維

驗이 必및차고, .濯漆를 찰아찰에 따라 流善차고 찰전하는 制漆이 다零

따라서 辰主主義는 상찰한 皓日치 경험이 必要차다. 撚政後 辰主

主諒외 綠漆이 짧은 우리 나라에 있어서는 民主主減.的 生情에 있

어서 여러가지 문제가 없지 않은 것을 認定하지 法블 수 됐다를

이번에 維新態法의 削定은 이와 같은 商料에 있어서의 進초主찰的

休制치 雌路을 長正하기 위한 것으로 를이된다출

函料에 있어서 雌主主諒는 遠世외 Ei.祉妾에서 발펀한 것심출

曆출D하는 바극 같다. 産主主A는 차漆注漆에 料한 市辰H朧치 x

출에서 얻어진 것이며, 自由와 平誇블 發誠로 한 것이다. 그러나

討建的身分意識이 比賊的 발이 競存차여 있는 商유린에 있어서는

淺主主璉的漆識漆悲외 撚咸이 다소 떠디었으며 , 오히려 新世誰의 출

測에 있어서 炎主료漆的漆천린造가 찰리 濯咸되었 인 것이다. 이와

比識하여 . 商轉과 같이 愼간출的身分淸識이 比릿的 法이 남m 친는

간金에 있어서는 民主主義的悲識構造에로 麥化하는 것이 상당히 더

린 것출 볼 수 있다. 그것근 兩綠 常璉의 身分漆識이 自由 부

寄이만 民主主義的撚想출 받아들이 기출 출아차지 않기 때문이 다를

한국의 B祉슷의 精料的支柱인 유談는 身分意라에 僚한 祉출秩序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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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하는 것이기 때를에 函洋 近世외 tQ 平等惡惡과는 相反피 는

点이 있다. 더우기 韓團 漆村은 아직도 順杜출的인 身分漆朧과

유敎思想에 젖어 있기 때를에 民료主義가 突生活에 있어서 業踐되

기 어려운 價向이 있다. -例를 들면 漆村祉출에 있어서 撚綠生

活이 잘피지 않운 原圍의 하나가 여기에 있다. 패?차먼 漆村천

출는 順祉출約인 身分鱗席에 . 의차여 上下의 縱的秩序는 잘피지방

를 터 를 祉슛駱阿에 必要한 戰的料序가 어릴기 때를이다출 그 것

온 綠村에 있어서는 民族漆識. 地域麗念, 班常漆識, 둥틀 愼杜출的

漆識構造로 말미암아 自由로운 찰발한 脚同的活勤이 어릴기 때출이

다. 이러한 現談은 後進祉출 -競이 결템차는 것으로서 杜 會 梁 麗

올 沮害하는 前近代的漆識構造에 所致이 다를

函漆에서 民主主義가 形成된 것은 할에서 거듭 할한 바익 같이

對建貴族隋級의 身分的特權漆識에 流拒하여 市民階經이 A 랜 緯 日이

설려 그들의 人漆올 를取한데서 이주어진 것이라. 그리하여 모 든

團民이 能力에 따라 廳由競를에 撚라여 誰達찰 수 있는 길이 일

련 것이다. 그리하여 商工漆의 발달에 따라 市民階經외 地位가

높아지고, 그러한 商료業이 寧編파 s 識올 더욱 必要로 하므로서

知識階經의 位置가 터욱 를요라게 피었다. 이메 西洋은 近世에

있어서 愼杜출의 貴族燎級出身이나, 市民階經의 出身이.나 가리지 않

고 能力에 따라 出撚 誰速찰 수 있게 되었라. 따라서 自由와 .

平等이 民主主錢의 基料가 되있으며 , 누구나 出身외 身分에 상관

없이 能力에 따라 輦達할 수 있게 하는 것이 民主主義의 가장

출요한 置標이다. 이러한 直由競출에 撚라여 油經漆替가 讓然스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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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피고, 따라서 急漆한 華命이 必찰치 많운 것이다 출

勿論 淡本료義가 成熟함에 따라 貧富의 差가 甚하여지고, 撚本家

외 漆暴가 있을 수 있는 일이나, 그러한 것은 民主主義削度下에 서

議출政治나 對動組合撚鱗등 여러가지 方法에 撚하여 찰임없이 a 整

되어갈 수 있는 것이다 출 .

漆放漆 商漆에 있어서 工業은 急綠한 成長글 이룩하漆다. 그리

하여 撚市와 간料외 隋差가 甚하여 졌다. 狀民은 아직s. 敵 的 으 로

출 比 重 을 차지하고 있기 애문에 農燎生活의 改善은 皓流한 일이

라 차지 많출 수 없다. 그것은 漆業이 工識발달의 逃童이 되는

까計도 있으나 , 散的으로 綠차多散를 차지.차고 있는 農民生沿의 安

定은 곧 商誰杜출의 安定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비리한 & 進

生潘의 漆定이 共産主讓의 價초에 對차여 가장 理讀한 방리가 필

것은 두말할 것도 없바. 우리는 비출 匿를이 公興漆方의 燎諒출

받으먼서도 간출的安定을 이루고 있는 것블 中産漆經이 호的으로

많은 比童을 차지차고 있고, 漆료의 生淸이 漆定되어 있기 때출이

다, 한국에 있어서는 辰村이 f史的으로 오랜 鐘濯에 沈浦되어

있는 위에 工藍漆과 族濯物과의 泌格의 燎差로 린하여 더.주 以 료

坐7看 치 不安을 가져오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새 마출 운동은

가상 時童를 얻은 것이라 및각된다. 새마을 운농은 逃村에 있어

서의 意識構7를 漆新차는 方向으로 이끌어 가야 필 것이다차

및을 말 :

위에서 商北漆人의 意識構造를 璉료論으로 보아찰다출 그리하여'

商北辨이 祉출漆造에 있어서 약간의 漫異글 가지고 있는 것을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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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었다. 그것은 곧 海北料入의 意識構造에 있어서 다소의 差

興가 있는 것을 託明차는 것린치. 이러한 漂誇漆造출 달리차는 商

北撚이 接熊 료는 統一하는라 있어서 우리는 어먼 準備를 하고

어떤 姿諒를 漆하여야 될 것인가 차

北韓에 있어서는 上述한 바와 같이 經료論으로 班常의 身分意誠

이 誰化되지 못하였고 土地所有의 集中이 比較論 조지 못하기 때

문에 比禮的 自作族이 많고, 小作人이 걱어서 漆淺글의 崙綠意識도

比較的 激化되지 못하였다. 3L 上述한 바와 같이 競本主蒸외 未

梁達로 願하여 避本家와 對動者와의 燎經漆流도 誰化되지 못차였다출

北韓은 이러한 祉출構造 위에 共産主識 政治漆制가 세워릿다崙

러므로 階經意識을 炭諒하고, 르출레 타리아트의 狼誰를 부르릿는 共

進激梅은 고것이 스고있는 杜출的璉禮이 諸하다. 그러므로 이러한

流理한 杜출的悲漣 위에 슨 共産主謠는 漆惡과 威찰으로서만이

維持가 可能한 것이다구

그러나 八料은 杜출生活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統制는 받아야

되는 것이지만, 지나친 强麗과 威料에는 精神論安定을 얻을 수 없

는 것이며, 따라서 自漆鉛인 讓由를 希漆하는 것이다구 그 리 므 로

商北e이 接線 또는 流-찰에 있어서 北차人은 商친의 民主主讓

漆制下에 서외 自由출 대단히 禮望찰 것이바. 따라서 우리로서는

北法人를이 될 수록 발이 民主초義祉출에 漆鱗하는 決출를 주고

그를에게 自由의 바람출 불더 넣피 주는 것이 바할직 한 것이다출

t . 限共順p明은 이러한 淸北祿의 漆線의 길을 트이게 찰 기를

클 마린한 것으로서 函琉이 다 같이 欲迎차는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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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 添4b韓의 接姉에 띤어서의 備情顔에 간하여

). 問 題의 提起

우리의 現要은 南北韓의 接線을 論漆할 程度로 漆熱하고 있다출

歷료的인 流換에로의 찰類의 漆熟른 그것에 따라 歷초的인 理要의

料8i을 形庶하지 않을 수 없다 .

이 綠況의 形成에로의 過程이 지찰 첫 段淸로서 우리들에 게 주

어져 있는 것이라 하친다. 따라서 우리들은 이 課添에 直面차지

않을 수 없고 이 課題에 努近하지 받은 수 없게 된다를

그러나 接近에로의 試圖는 論理的인 構想에 있어서 료는 理念鈴

인 提示에 있어서 이루어지7) 보다는 오히려 接近에로의 차應意讓

에 있어서 먼저 이루어 져야 하는 것이라 確信찬다

商北韓의 接近에 대한 料應漆識이 各自에 있어서 注漆 깊게 濯

戒피지 않으면 接近에로의 試國는 그 自俸 危險스런 限界崙에 부

딪치게 될 것이,다
그린라면 이 對應漆識을 어떻게 形成할 것인가 이 차應漆議은

우리의 意識內面에 있어서의 形成이며 우리의 精撚에 있어서의 이

濯漆은 한 쪽에서는 우리들의 <理案에 振撚한 接近>이 있을 . 것

이고 다른 쪽에서는 우리들의 現案에 裡撚하면서도 <@ E -에로의

첫 段階>로서의 接近이 있을 것이다 출

現案에 裡撚한 接近에 의하여 우리들은 우리를의 料厄漆識을 問

題의 燎超와 그 反省을 통하여 確圖히 形燎할 수 있올 것이라

생각한다 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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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確圖한 形威이 우리들의 信念으로 될 때 우리들은 漆自性에

부리받게 될 것이다 .

이 鑛 自性에 裡撚하면서 <統一에로의 천 段階>를 展望할 때

우리들은 主導論인 位價와 우리들의 曆位性을 確保할 수 있을 것

이다. 問震와 課麗는 바로 여기에 있다출

우리들리 어및게 하면 誇4b漆의 漆近에 차한 料應産識의 形咸에

있어서 .출導的인 位置와 設割을 理保하여 우리들의 經位性을 保有

할 수 있을 것인가7

類要에 대한 料淸漆認기 <備値>를 濯成하고 그 備値를 選流하

게 한다. 랄하자면 經史的인 現書로서의 狀況에 대치하는 人間의

차應漆識리 바로 備値 5 恣向하는 것이다 .

따라서 崙向된 備値는 現姿에 作用하는 것이고 理漆에 規制를

주는 것이라 하천다 .

그리하여 이러한 規制플 통하여 現要을 理索로서의 生命 潘漆을

持漆하는 것이 다 .

이 <念向된 備値>에 우리를의 備僚頭이 fs撚하고 있다. 傾値觀

의 漆立른 그러므로 現毒의 親制作用의 確立을 意味하게 된다.

商値願의 差要.는 現출을 規料하는 作用의 差異이기도 하다. 이

作用의 差異에 모든 評備의 業異가 漆撚하는 린이고 이 評傾의

差異에 우라들의 生活 態愛가 로한 裡撚하고 있다 를

따라서 우리글이 어떠한 評商의 差를를 認知한다면 그것은 바로

生淸態麥의 差異를 認知하는 것이고 이 認知에 따라서 技출의 規

制作用의 差異를 露出하는 생으로 천다.

그러나 및한 祉출의 規料作用의 差異는 그 差異에 相應하는 備

値觀을 漆出케 하는 것이라 하린 다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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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간 測面에서는 備値價의 差異에 따라서 祉출의 規制作

用의 그겻이 나타나고 다른 測面에서는 技출의 親制作用의 差異에

따라서 備値額의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라 하친다 차

그릴데 이것은 <特殊>에 불과찬 種的인 것이다. 우리들은 이러

한 特殊的인 것 다시 말하면 種的인 差業를 <출遷>的인 類에.z

止湯 綜合하는 面을 展開하지 많을 수 없다. < 特 殊 > 와 < 特 殊 >

는 어제 인가는 이 <普遍 >에로 恣向되어 止努 綜合에로의 길을

밟아가는 것이 論理的인 必然의 過程이 7l도 하4 .歷更的인 進行의

適程이 7]도 하다 .

漆인즉 우리를도 이제 이 必燎의 過濯 그리고 이 歷更的인

違行의 過標께 臺面하고 있고 따라서 고것을 課惡플 삼고 未來

崙向에로 출격을 받고 있는 린이라 하린다 .

-船的인 理点에 있어서도 漆北韓의 接鱗은 未漆崙向的인 것이-2.

特殊的인 親点에 있어서도 타찬가지라 하친라 출

다만, 開題인 것은 이러간 接熊에 대한 未來志向的인 차淸漆識

이 우리들때 있어서 어느정도로 漆<b되 고 內面化피어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러한 接驗이 機械的으로 이루어지고 다루어질 수 없다면

우리들은 먼저 漆融에로의 未來恣向的인 料淸漆識에 있어서 深化되

고 內面化피는 過程을 통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過程에 있어서 <特燕>의 區別활 認知하면서 그 區別을

념어서는 <普憲>에로의 길을 른리글은 必撚的으로 模索하게 될

것 이다.

따라서 이러차 漆索은 接撚에로의 現要鈴인 政策에 <앞서 서>

展開피어야 할 것이고 <위에서 > 展關될 수는 없는 것이라 하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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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자면 우리들z 對淸漆讓이 確國 確素하게 內面的으로 深化되

지 많고 있다면 接撚에 있어서 우리글은 料漆하는 漆綠을 誇定하

게 피는 .것이라 하린다 .

崙定할 수 없는 차決漆識에 있어서 우리를른 료.글 差異를 課知

하고 리 差異의 止場을 政策에 <앞서서 > 究明하지 많을 수 없

는 所撚然도 바로 q 7I에 있는 것이 f ,

이러하 展望에 서 <備値競의 差異>가 問讓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들른 差異의 料決에 있어서 모.든 것에 <발 서 서 > 提起되지

않을 수 設는 것은 우리들의 備情讓을 <所望으러운> 것으로 確

函 確業하게 漆議에로 深化하는 것이라 하린다 .

阿時에 漂化된 것은 守讀하지 않을 수 없고 이에 따라서 視要

에 作用하여 現漆을 親制하지 않을 수 없다燎 聲

다옴으로 提起피지 많을 수 없는 것은 <普 適性 > 라시 찰하면

<同質性에 自黨핀 普適>에 로의 傭値顧을 <所望스러운> 것으로

應立하는 것이라 하라다 구

同質性에로의 商資된 漆誰은 差異에 의한 차漆을 解消시키는 意

識作用이피도 하다. 이 自理핀 普湯은 認姿허 <識一朧>의 基理인

것이 다,

接般은 이 基盤에 있어서 이루어길 수 있을 것이라 하천다 準

라지막으로 提超피지 않을 수 없는 것이 <政策的인 配腐>인

것이라 하천다 .

이 政策的인 配慮는 理案에 대한 具休的이며 漆力하 릴의 作用

에 대간 配應이므로 위의 두가지 提起된 것을 內출하릴서 推進되

어야 할 것이다 출

\
그리라여 政策은 어디까지나 <主導的>政策이라야 하는 겻이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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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그것은 - 定 한 飾値競에 未奈찰向的인 面에 있어서

依撚하지 않을 수 없 게 될 것이다 출

2 , 祉출할制와 備値漆의 比較

祉출休制의 差를는 必然的으로 備値鱗의 差異를 가져온다. 이것

은 自明하 事案인 것이다. 따라서 情値競의 差業를 問題 찰을 때

우리들은 우선 이 事壽에 讓讓하지 않을 수 없다 출

. 被출俸削의 差異라는 事案을 일단 肯定하고, 肯定된 基盤에서 備

値競을 定立하지 많을 수 없다출

그러므로 情値顧의 lb較는 祉출休制의 출異카는 鏡崙에 서 間題됨

직할 것이고 거기에서 優放性을 確童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이 優位性은 또한 <人問本性小 에 裡撚하여 誇立될 것olz 재

차 <杜출鈴制>에 裡撚하며 確立되어야 할 . 것이다 출

南北韓에 있어서의 技출漆制의 淫異는 우리들에 있어서 有意的으

로 形成친 를異가 아너라 受容되지 않을 수 없있든 差異였 든 것

이다. 그것은 어머까지 나 <受容된 誇異>라 하린고 이 事漆을 認

定하는 것이 重要한 것이라 핀각된다 촐

따라서 이 要異는 지출도 形成되어가는 進程에 있는 것이지 濯

成이 完成천 것이라 斷定할 수 없지 않을까 勿論 解撚後의 4

率世紀의 歷程을 통하여 漸流로 濯成간리 過程을 거치서 函定化의

過程에로 進行하고 있7) 는 하다 會

그러나 그것'은 아직도 過程에 있다고 보는 것이 要를하리라 南

北韓의 接融은 差異의 圖定에 그 基撚을 두기보다는 差異의 濯戒

에로의 過程에 있어서의 한 時崙에 始錢点을 가져야 할 것 같다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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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우리들은 근 差興를 認識하면서 이 차 時点에 있어서

우리글의 便位性을. 確保할 수 있는 모든 領域에 있어서 求心崙올

구하지 많을 수 없다會

이 求心 点이 <受容된 差異>를 <濯成하는 融合>에로의 理集이

라 하친고 維休的인 意崙의 念向이라 하친다.등시에 이 漆心 点은

바로 情値麗의 形成이기도 할 것이고 備値競의 確立에 대한 自漆

이7l도 하리라 를

우리의 祉출休料는 <民主主義의 休制>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들

의 를.든 價域의 求心点은 이 民主主義의 W N 있고 우리 들은

生命의 漆泉도 여기에 平리박고 있는 것"l 다.

따라서 韓圖에 있어서의 우리들은 <民主主義的인 人間型.>에 核

撚하여 民主主義淸으로 生存하를 있다. 설사 아직도 民主主蒙誇으로

生存하는 것이 우리글의 5.든 生活 領域에 있어서 圖定化되지 많

았다 하드라도 그 過程에 있다는 것은 事案인 것이다.

.l7l 反하여 流韓에 있어서의 祉출漆制는 <共涯主義의 漆制>인

것이다. 이 休制의 成立過程은 北轢에 있어서 적어도 릿 段階를

거친 過程이라 천각간다 .

첫패 段階는 <受容된 段階>라 하린고 들째, 段階는 <强要된

段 階 > 라 하치고 세째, 段謄는 <强麗되는 段階>라 할 수 있을

것 찰다. 이러한 段階를 隆分할 수 있다 하드라도 역시 를共 濯 主

義的인 入鱗型>의 濯成에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린다.

그들의 求心崙은 따라서 여기에 集中하고 있는 것 a 한 事突인

것이다. 그러나 求心점 이 여7l 있라 하드라도 아직온 形咸化에 로의

過程에 있는 것이라 하천다 .

問題의 深刻性온 이 濯流化에로의 過程에 있는 것이라 하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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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냐하면 形成이 完成되면 그 形成은 다른 것에 대한 始器 일 .

수 있는 可能性에 있는 탓에서 이다찰

다른 것에로의 較換에 대한 可能性이 閉鑛천 이 形咸의 過程에

있다는 現漆에 우리들은 脣藍하지 많을 수 없다출

祉출休制에 대차 一燎的 인 差異는 必然的으로 그 祉출漆料와 閨

聯찬 商値理의 差異를 발생케 간다.

위에서 말한 求心点이 바로 備値類인 천간.다. 求心点에 출異가

있다는 것은 傭値標에 差異가 있다는 것t 시사하는 것이라 하천

다 . 그릴다면 이 差異崙을 分明히 諦出하지 많을 수 없라會

우선'우리들의 測雨에 띤어서의 備値濕을 考寮하자 우리들에 있

어 서 <民主主義의 意味>가 어떻게 反漆치고 있는 것일까출

朝鮮 日理 에 連讓된 率永鎬氏의 統計調漆에 의하면 民主主蒙의 意

味 글 <自由 >의 漆漆로 聯想하고 있는 國民이 調査料象者의 29

및로 나라나고 있고 <自由>와 類似한 憲味, 例컨대 自漆保障이니

言論廳 由, 基本八權 , 人閣性 尊重 ...... 등의 意味로 鱗想리고 있는
州

比率은 8o 綠로 나라나고 있다 . 따라서 우리들 圖民의 大多散

가 < 自由>에 求心点을 두고 있는 情値額을 形咸하고 있다는 것

출 알게 된다.

우리들 八閣에 있어서 이 <自由>는 所重한 것이라. 그러나 우

리들은 歷史的으로 <自由>에 대한 自登이 欠如피고 있었다출

다시 말하먼 自由를 自進的으로 形漆할려는 漆志가 없었든 것이

다 . 이것은 勿論 출統祉출에 閉理性에 慕因할 것이다차

그 린데도 이 < 自撚>에 求心点을 를 飾値觀을 形咸하고 있다는

것@ <人解의 本性>에 우리들이 裡撚하여야 하다는 反誰 이7l 5 .

하리라 이러한 反誕은 라음파 같은 說間에 있어서도 明白히 나

- 3 1-



타나고 있다. 즉, f民主主義나 自由가 조금 출漆되는 限이 있어

도 經濟成長을 늦루어서는 안된다 "와 " 經濟成漆이 조찰 늦어지 s .

라도 民主主義나 自由를 機撚할 수는 없다"와에 있어서 전자는
(2)

3 7 崙로 나타나고 있었고 주자는 54 Q 로 나타나고 있라.

이러간 点에서 미루어 본다면 우리들의 備値競은 <自由>에 强

力하게 槪撫하 3 - aQ 5를..이 다.

따라서 이 備値濕은 :인自崙 그리 고 이것과 脚開하는 備經에

依撚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들의 祉출俸制도 여기에 漆撚하고 있는

것이라 하친다 .

그러므로 北韓과의 차漆에 있어서 우리를 南祿의 備値競에 있어

서의 主된 武器이며 濯-한 漆崙는 이 <自由>라 할 수 있린다

다른 備値麗은 결국 이 < 自由>에 裡本하여 派生친 從曆的인

備修 秩序일 뿐이다. 그러므로 民.출室證라는 것은 政治에반 關聯되

는 槪念이라7l 보다는 交<b 全般에 諸聯피는 槪念이기 에 現要的으

로 備値漂을 問題 삼출 수 있는 것이다 .

그러나 流室主義는 案漂的인 遲用面에 있어서 무여보다도 直接的

.t .a 政淸와 誇聯하고 있다. 따라서 民主政治의 方向에 있어서 이

裡本이 養要視피어야 할 것이다 .

民主政沿의 方向에 있어서 우리들의 誰-간 備値鑛이 確函하게

定호피지 않으면 만될 것이라 인각된다 출

誇綠의 祉슷休制는 共漆主讓的인 .休制라 하린다. 따라서 共漆主義

的인 休制가 - 般 的 으 로 經過하는 過程을 그들 역# 찰고 있는것
료한 讓明간 일이다 글

그러므로 一般的인 競崙에 서 考寮한다던 <共漆主義的 人閣型 > 에

로 入鱗를 喪漆시키는 備値理애 ..意國的으로 强要되고 燎進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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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間要革>o1 濯成피친글 要求되지 않을 수 없다.

여기 에는 情値競 自俸가 <앞서서> 問題될 수 없고 언제나

<위에 서> 提起될 룬이다출

다시 말하면 <避治는 驗治, 進德은 道德>이라는 撚面 보 다는

政治에 徒屬펀 進德으로 進德 自休가 政治的인 目的출 위한 道 具

. 的인 手段에 불과한 것이라 하천다 .

灌定的인 政治는 必然的으로 否定的인s 要求할 다. 그러므로

否定的인 政治는 <崙定하는 備値競>출 要求하지 않올 수 없다를

이 否定하는 情値價의 濯成에 띤어서는 언제나 强要와 漆惡 그

리고 이에 必然的으로 수반피는 彈惡에 前提되지 많을 수 없 는

것 이다.

이러한 一般的인 觀点은 그 간슷鈴削에 있어서의 特殊的인 類点

에 있어서도 동일한 것이다 .

그 杜출俸料에 있어서는 어디서나 저 -鱗的인 競点에 基禮하여

特殊的인 形咸이 可能란 것이라 찰 수 있料다.

우리를은 이 두 側商을 아울러 지니고 있는 그들의 政策을 檢

討하지 많을 수 없다출

共漆主義的인 八間이란 어떠찬 人間을 할라는 것일까 이러한 諒

産 主義的인 入間에 대하여 료日成은 "共靈主義的으로 배우고 , 일하

고 사는 사람,,(3)이라 規 定하고 있다.

말하자면 共涯主義的인 人間을 規定하는데 있어서 그는 < 共 産主

義的으로>라는 同義槪念에서 親定하고 있다準

小라서 索日咸은 <平里馬>遲動과 關緊하여 'f千里馬 運動은 a

든 사람들t 새로운 共進主讓 人間으로 改造하는 출륭한 大衆的

敎養의 方法으로 되있라i4)a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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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것은 入間型의 規定이라 할 수 있린고 뒤의 것은 方法의

提示라 할 수 있친다. 그램치 親定과 .方法에 있어서 共通的인 것

은 <漆 要 主 蘿 人間 > 이라는 것이다 출

이러한 共産主義 入鱗에로의 改造는 그들의 休制를 無限으로 確

立한 <千里馬>運動의 本質的인 意國였든 것을 우리글은 알아야

할 것 같다출

나는 여기에서 Qllz. 確立하다는 것을 强調하지 않을 수 없

다. 共漆.출蒸 人料을 共産主義燎으로 배우고 일하고 그리고 사는

鄭面에 었어서 無眼으로 確立착다면 料출의 로.든 領鱗은 根本的

으 로 이 俸料의 <無限간 燎立>에 襤綠될 근이라 하친다 識

따라서 備値領이 裡本的인 것으로 다시 말하면 그 自漆게 .있

어서 童要하 것으로 나바나지 밭는 것이다. 오직 裡漆鈴이고 基本

的인 것은 俸ss 熊限a 確漆을 意曆하여 <全團的 範團의 共 濯

主義 란출建設를 인 것이다. 따라서 漆日成은 "北朝燎 祉출梁展의

抑制한 수 없는 要求로서 룬만 아터라 流朝鮮 基地를 政治 經請

的으로 ( 勿論 軍事的으로도) 輦朧<b해야 할 朝燎準命의 절박한 要

求로서 提起..(5) 하 지 많을 수 없었 다는 것을 告商하고 있 다.

그글의 所謂 千료馬運動에 共産主義 人問에로 入鱗을 改造하는데

있었고 이것은 朝鮮準命의 절박긴 要求로서 提起피였고 이 要求의

提超는 다시 全圖的 範團의 共産主義 祉출 建設이라는 政治的인

目的과 直結되고 있다는 것을 淸諦할 수 있겠다 會

이와 찰이 政治的인 目的의 無眼한 遂行過程에 있어서 要求로서

提超천 것이 바로 <共産主談 八間으로 改造>라는 것이다 수

따라서 이러하 共輦主義 人間으로 漆造하는 備値顧o1 그들에 있

어서 要求될 것이고 그것을 否定하는 流隨競은 存立할 수 없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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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는 것 료한 自明간 일이다 구

그러므로 北韓에 있어』의 備値麗이 問經小 천다면 그 것의 裡幸

은 오직 <共漆.출義 人問으로 改造>에 있는 것이할 하린다

모든 다른 備値的인 것은 여기에 根幸하여 종속피고 파생되는

것이라 하겠다 .

確業히 杜출漆制인 脚讓과 備値競의 制面과는 相互鱗關되고 있는

것이라 하친다. 民主鈴制가 多元的인 休料고 關放的인 粒奈고 동시

에 이 祉출에는 多元論인 階原이 存漆하는 漆料인 것이다 수

그리고 이 鈴料에 있어서는 備値競의 多元性, 多漆性에 있는 것

이다. 이러하 慨値領의 多元漆이 #로 <斷識>라는 裡本鈴인 備値

競에 根撚하는 多元性인 것이다 .

備値.競은 따라서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可及鈴으로 濯漆해

가는. 것이다. 우리들이 그러므로 麗료的인 情命을 自進하면서 동시

에 우리들의 休料의 優佐性을 讓進하면서 拉출의 錯巖을 有意的으

로 漆團할 때 우리글은 언계나 內출있는 商値競을 自律的으로 形

咸 할 수 있다 주

여기에 우리들의 可能性이 있는 法이다. 그 런데 共漆主.義 休制는

-元的이고 閉鑛的인 俸料라 하漆다 출

全俸約 集圖的인 -律性이 유지되어야 하는 誇制라 하천다. 이러

린 漆制에 있어서는 備値類의 可及論 濯成이라는 것은 否定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시 濯咸해 가는 를能性에 있지 않고 오직

受容되지 않을 수 없는 -律論인 他律性에 있는 것이라 하절다 會

-律的인 他律性에 의한 强要된 受容은 그 自漆 <撚蒸主義>에

로의 備値競이 定立될 뿐이라 하린다.

備値競이 提起되기 에 앞서서 <獵裁者 原理>가 定立되어 그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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提示되고 그 提示에 例外가 許容필 수 없는 것이라 하린다 燎

이러하 基本的인 것이 여기에서 具俸的으로 考寮피었을 분이간 .

따라서 具休的인 展開에 있어서 南韓에 있어서는 <自由>가 3 .

리고 誇韓에 있어서는 <共産主義 人間으로 改造>가 備値競의 中

心的인 裡本으로 要約된 셈이다.

3 . 備値顯에 대간 차應漆識의 比較

앞에서 우리들른 料출鈴制를 確立하고 있는 가장 裡本的인 情

値 觀 을 考漆 比較하었라. 그런데 이러핀 가장 機本的인 備値觀에

우리들의 漆識이 어떻게 料産하고 있는 것일까 漆인즉 備隱顧은

이 料淸漆識에 있어서 形漆되는 것이라 하친다 .

그리므로 料淸意證의 分析과 차票이 要求되지 않을 수 없다. 이

料應漆識에 있어서 우리글은 <差異>를 認定하고 그 <差異 > 를

역시 討應漆談에 있어서 解消시킬 수 있는 길을 模索하고 形成하

지 받을 수 없을 것이다 출

이러린 .-燎的인 額点에 선다면 民主主義的인 休制에 있어서의

우리들의 가장 根本的인 價値顧인 및自由>에 우리들은 料淸漆證울

形成하고 있는 생이다 촐 한 漆味에 있어서는 民主主義的인 偉

制에 대한 우리들의 料應惡議이 自識로서 i成피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反하여 北韓에 있어서는 共産主義的인 休料에 대한 料應意

證이 <共漆主義的으로 人閣을 改造>하는 것으로서 强更되어 濯成

받 고 있다는 것이다 燎

그리하여 이 차應意讓에 있어서의 <差異>의 深刻性은 바로 備

値競을 形成하는 備値 序列의 <差를 > 의 漆刻性으로 피는 것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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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른 漆한 祉출의 全 領鱗에 있어서의 難崙이기도 하다를

그러나 우리들은 民主.출諸的인 休料에 있어서도 이 차應漆證의

<바른 것과 그릇된 것>을 撚利하게 分別할 수 y 고 共産主義的

인 休制에 있어서도 그 料淸意證의 限界를 分別하여 提示할 수

있을 것이다. 이 限界가 對應漆認에 있어서 自業되는 時撚의 차

時点이 바로 備値價에 있어서의 漆換의 時点이기도 하리라 출

앞에 있어서는 <바른 것과 그릇된 것>과의 漆理이 料應意識에

있어 서 自業的으로 濯成되어야 하친고 위에 있어서는 그 限界가

料應意漆에 있어서 自理的으로 濯成되어야 한다.

이러한 形漆이 俸驗에 있어서 <事案>로서 確立될 때 우치들은

어떠한 援練에로의 길을 模索할 수 있고 接般때로의 展望이 이루

어질 수 있다고 본다 출

면저 우리들은 自崙라는 備値麗에 根本한 對應漆證에 있어서의

<바 른 것과 그를된 것>과를 漆討할 必要性에 漆面하지 않을 수

없다. 民主主義의 基本的인 性格은 人綠의 自由와 導鱗性을 確保

하는 合理的인 政治制度라 하천다차

그러므로 이 制度를 備値類의 理面에서 考寮한다면 그것른 어디

까지나 <人摘의 自識와 導經性>의 確호인 것이다 .

그런데 이에 料한 料應漆讓에 있어서 自漆를 다반 自然的인 自

由로 생각하여 自已만의 本能 充足, 自已만의 安進, 自己만의 幸指

自已만의 利漆 造求 自己반의 權勢.. ...... 등른로 休驗피 고 그것이

漆驗된 事業로서 確立된다면 이것은 德委히 <a人>으로서의 自由

를 意味한다. <私的 >이라는 Prifrs. t,e 란 語義는 때았는다, 약탈하

다 ( Pr iv at ee r ) 이다經때차고 인탈한다는 z 이 自已의 自由라 생

각?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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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러므로 <私人으로서의 自漆>는 위에서 確立된 備値讓으로서의

<入鱗의 讓由와 導歲性>에 料厄할 주 없는 것이라 하f 다 .

그템다면 이 備値讓에 料應할 수 있는 其료하 漆味에서의 自由

는 어떠긴 것일까 그것은 <個休로서의 自由>를 憲味하는 것이다.

個休的이 라는 individual 의 語義는 分離 (dll-ida) 되지 않 는

것으로서 個撚를 意味하고 o;것은 撚自的인 存在者임을 를하는 것

이라 하지다 출

따라서 擴自的인 存在인 찰으로 自識임을 意認하고 있는 것이다.

自由임을 漆識하고 있으니 우리들은 責출을 漆識하게 될 것 이고

歷료的인 使命을 自漆的으료 恣識하게 괴는 것이다 .

이리하여 個俸로서의 우리들은 經史的인 使誇블 共漆하면서 責任

을 撚持하는 겻이다. 自由라는 備値觀에 對應하는 우리들의 漆誰

.ij 있어서 誇驗된 事漆로서의 自漆는 이러하 것이고 料産로서 al

民主主義의 理想인 人淸의 自識와 理漆性이라는 備値額에 討厄하는

自由도 이러한 것이라 라린다 小

그러므로 우리들의 對應漆識예 있어서 私入으로서의 自由가 아니

라 個休로서의 自由가 自撚的으로 形成피끄 誰.立되어야 를. 것이다.

이 個漆로서의 自漆가 우리들의 料應意識에 있어처 事索로서 蘿.

立된다면 우리들은 民主는義의 俸料에 있어서 備値競的인 制面 " l

展開피 리라 본 다 .

여기에서 推本的으로 重要란 것온 漆案과 諒遷이라는 備恒觀인

것이다. 출출에 個漆로서의 출崙외 判斷力이 裡撚하고 있다 .

그 判斷力에 있어서 異見이 있다 하드라도 이것은 (崙定的 事

例) 에 불과한 것이다 .

그러나 이 否定的 事例에 의하여 反省의 길이를 얻게 되고 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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策 決産에 있어서 큰 잘못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燎

그리 고 自己 誰遷에 自己 撚判이 裡撚하는 法이다. 謙遷은 經斷

力에 차應하는 備値顧인 것이다. <課遷이 政治上에 있어서 裡本的

인 德으로 피지 않으면 간천다) (Oohan) 고 强調하는 所以然은

論斷論에 基因하는 經料的인 要求를 피하는네 있는 것이라 하천다 출

勿論 現要.的인 標力政治에 있어서 이러한 備値顧은 作用力이 있

은 수 없지마는 그러나 價値漂의 定立에 있어서는 重要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會

民.출主義는 直接的으로는 政治에 麗係하는 槪念이기 는 하나 그러

나 鱗接的으로는 支化全般에 關係하는 撫念이라 할 수 있다 .

支化 를 위한 情値韻이 要求되지 많을 수 없다. 個停로서의 自

識는 人間이 自律的이고 自主的임을 恣味라고 있다출

自主的이라는 縮要은 무어인까 이 內要은 人問이 自然을 限定하

3 . 改造하고 形漆하면서 支化를 創造하는데 있는 것이다 聲

여기에 있어서 <支化를 위한 常動>이 要請피는 것이라 하친다.

支化를 .위한 料動에는 勇壽라는 討應漆誰이 要求피지 않을 수

없다. 確素히 <支化가 勇氣o.. 대해서 의 戰關場인 것이다) (Oohan)

이 勇氣는 支化에만 閨聯하는 것이 아치라 其案과 語遷과도 相淸

하는 備値인 것 이다 .

리러한 勇출는 表要과 諒潑과 相流하면서 國民全漆글 위한 自律

的인 精神의 漆勢인 동시에 한 록에서는 私人으로서의 我欲라의

사이에 다른 쪽에서는 漆制 漆은 擴裁와의 사이에 그리고 또한

自然과의 사이에 있어서 展關되는 淸決에 있어서의 精料論인 것이

라 하린다출

이러한 壽출에 燎撚하는 精料的인 것은 民主主義를 위한 < 朧 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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漆漆>에 있어서 確圖하게 定立되어야 할 것이다 .

이 綜休意志의 確理한 漆호은 多散의 漆찰, 特殊의 漆志없 이는

形咸될 수 없는 것이다 출

論理的으로 綜撚性은 散多性 特殊性 없이는 成立될 수 없는 것

이다. 그러므로 료主主讓의 漆制에 있어서는 夫婦, 父子, 兄弟, 友

人 , 開僚 등의 閨係가 料重좌지 않을 수 없고 備値競의 料面에

있어서 이 關係의 持經性이 重要간 것이다 會

이 備修麗이 바로 要情에 基雜을 를 誠要인 것이다. 法과의 閨

聯에 있어서 備値鏡을 形漆하지 않을 수 없다. 民主主義的인 制度

의 本質은 法의 理用에 있는 것이라 하린다.

여기에 <正義> 특히 <祉출的 正霧>라는 價値類이 濯咸핀다 출

이 正蒸는 그것이 所謂 配分的 료義이든 整正的 E義이든 ;Z.

本質은 <平等>에 있는 것이다.

問題는 이 平等의 確保에 있지 않을까 自識에 대한 對應漆識은

바로 이 平等에 대한 料應漆證과 開聯하고 있다.

平等은 두 料面에서 問題필 수 있는 것이다. 즉. 그것은 사할과

사람과의 關係에 있어서 그리고 사람과 物的인 것.과의 繼係에서
.

이다 .

이리하여 두 예面에 있어서의 .方向이 가능하다. 한 특에서는 사 .

람에 대간 諸係를 主로하여 物的인 것에 대한 脚係를 從9시키는

경우, 라른 쪽에서는 物論인 것에 대한 開係를 主로하여 그것에

사람에 대한 視係를 從屬시키는 경우라 하誰다.

이 두 찰우에 있어서 近代의 西鱗가 後者식 方向예 서게 꼭었

z 3 結果 理代思想7I 있어서 分裂을 가져 찰든 것이라 .하겠다.
= .

이것은 確案.히 우리들에 있어서 Oporla 다.그러나 그린.2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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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출約 正義>의 要理이라는 至難간 現美的인 課題를 否定할 수

없는 것이다 零

自漆라는 備値競에 裡本하 차應漆識에 있어서의 <바른 것과 .3.

글된 것>과를 考寮하면서 積種的으로 <바른 것>만을 찾아 보았

다. 이러한 積極的인 備情課이 적어도 民主主義의 方向에 서 要請피

지 않을 수 없다. 5.든 現漆이 그리고 5.든 政策이 이와 같이

漆調된 精諒的인 것에 基盤하여 形咸피고 推進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商하여 北緯에 있어서의 備値讀對 根本인 <共産主義的으로

人間을 改造>하는 차厄意讓은 루여일까 그리고 그 限界가 自業되

어 淸漆에로의 適程을 展望할 수 있을 것인가 ?

金日成은 "어떤 사할은 보비에트 方式이 게일 를다하고 어인

사람은 중공方流이 제일 를다고들 하는데 그릴 우리는 우리들 撚

,,(6)
自的인 方法을 이룩할 수 없다는 할인가 ? ( i9 5 5 率 )..고 强 調

하면서 t'우린 對動漆은 對動大衆외 漆關的인 前術 部隊이다 수

우리는 理의 순구성과 통일성 및 談石 같은 寧晋을 천지하기

위하여 치설을 차해서 關를하여야 한다. ) 리는 自內에 있어서 이

러한 業件에 充要하지 많고서 練과 關출하다는 건 간갖 過讓를

범하는 것 fH U 된다g(7)a 말하다 .

따라서 業의 純料性과 統一性을 유지하뇨 自內에 있어서 그 榮

件에 充要하기 위하여 宗派主義者를 除출하게 :된다.

그리하여 l96l 年에 " 반당적인 분과세력과 그들의 반동적인 理念

路線에 대한 우리들의 .줄기 란.關를 과정속에 本漆은 일체의 분

파의식출 裡漆할 수 있는 역량올 나타냈으며 ...... 료한 朝鮮 U

淺主義 連動의 完全 無欠한 統一을 성펀하는 經史的 課業을 완수

하였다. "UL 말한다. 이러한 일련의 언사와 그의 政策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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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自明찰 現象으로 라타찰 것이 <猶漆>라는 形態라 하린다 .

따라서 이 <識論> 에 料厄하는 意識의 濯成이 바로 <價入崇漆>

<카리스마的인 領導者의 流象化>인 것이다 .

이러하 차淸漆證의 形漆은 不可료한 린이며 必然的이기도 하리라

이러한 對應漆讓에로 例外가 없천출 를아가는 과정이 積漆的으로

提示피지 않을 수 없극. 이 過程이 <千里馬 遲動>이라는 것이리

라 'f이리라여 千료馬 進動은 ...... 今리 나라 祉찰主義 建設에

서 우리 漆의 綜賂線으로 피었읍니 다 .(9)고 漆日戒은 말하고 있

다. 勿漆 이 運勤은 社출主蒙 競를 運動인 등시에 强要된 權性

의 競를이며 人民 漆取 論化의 遲動인 것이다 .

一船的으로 共漂主讀 漆制에 있어서의 撚를이란 "人間對動차 生

漂活動의 極限을 競출시키는 料人間的인 超生産 讓출 運漆 0]

라 할 수 있 핀다 .

이러간 競출進動에 討應하는 意讓이 바로 <共産主義를 위한 漆

的 榮替>인 것이다. 이 意識에 있어서 形成되는 備値觀이 따라서

<據性的인 奉仕精諒 및 獄身性>이라는 것이리라. 그러나 이러한 것

은 그 自休 論理性에 裡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 消極分

子들과 保守主義者들은 計은 公粒能力과 기준에 매어 달리고 과학

과 기술을 신비차하면서 대증의 창발력을 抑藍하려 하였으며 찰관에

屬服하고 漆新을 두리워 하면서 대중의 전린 進動을 저지시키려

하였4. " U"U는 漆B成의 要찰와 直接的으로 關聯하는 限에 있어

서의 商値競인 것이하 할 수 있다 .

다서 한하면 共漆主義的으로 入間을 改造하는 漆麥의 備漆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備値麗으로서의 倫理漆이 없는 것이라 하천다 .

이러한 倫理性이 流如펀 탓으로 超過 生産이 f.s로 되는 것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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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때문에 千里馬가 못되었다>는 攻擊的인 漆識이 나타나3 있

는 것이다 .

이와 같은 모든 것은 결국 "우리 나라의 社출主漆 漆造와 建

誰은 치열간 階經關출을 수란하였다 ,/ (l2)는 그인燕告에 침약될
수 있으리라. 따라서 共漆主識諦으로 人開을 改造하는 를.든 일은

결국 階級麗출을 수반하지 않고치는 不可能간 것이며 無漆味한 것

c ..a 된다. 그리라여 여기때 그 料應漆認은 언제나 <經經的 自漆

에 의한 階經開를>이라 要約될 수 있다.

위예 인用간 를의 말에 있어서 우리들은 <치열차>이한 @ 9l

雷意하지 많을 수 없다.

階經關를에는 언제나 이 <치열>이란 手段이 수반되 'l 마련이고

이것은 歷更의 敎訓이기도 하리라 출

誇韓에 있어서의 選.든 領漆은 確案히 ''共産主義 建設의 높 은

達度를 保障"하는 데 있다 .

여기에는 分明한 目的이 있다. 그 目論이 바로 <全團的 範 團의

共漆 主義 祉출 建設>인 것이다. 이 目的에 도달하기 위하여 우선

. . 北理鮮 基地를 정치 經淸的으로 輦際情해야 할 朝鮮 革命의 절
( 1 3 )

T#?l 要求로서 提起 '' 피고 있는 것이 北韓에 있어서의 政策

意團라 할 수 있다출

따라서 그것근 全國의 諒濯化에 있다. 이에 對應하는 意識이 바

로 < 全 團 的 範國의 共濯化를 위간 北朝鮮 基地의 强化>인 것이

라. 이러간 路線의 設定는 이미 朝鮮 料動業 規約 第 l項에 明示

핀 바 있는 것이다 .

그러므로 北朝鱗의 료.든 備値顧, 이것을 志向하는 料淸漆流 역시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라 하린다 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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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차 차應漆證출 "우리 漆른 모든 事業에서 . 따라서

千盞.馬 運動에 있어서도 政治參業을 선템시키며 근로자글에 대차

共 淫.출義 敎要을 漆化함으로씨 # ()4)만 오직 가능할 뿐이라 하린다 출

그러므로 여기에는 언제나 <政治 奈業을 先行>시켜야 하는 現

漆的인 制約 밑에 있는 것이다 會

다시 랄하면 政治上에 있어서의 現要的인 諸的이 그 피l約이라는

것이다. 修情顧도 그리.淺 그것을 漆向하는 料應漆誠도 이 政治的인

目論에 의하여 料約되고 있는 것이라 하친다 출

北韓의 모.든 領域이 이와 같은 政治上에 있어서의 目的에 의하여

制約되고 따라서 이 目的에 根撚하여 共涯.室義的으로 人閣을 改造

해야만 한다면 바로 그 目鈴을 위하여 그리고 그 目的의 解決을

의하여 多元的이고도 출淋한 료.든 目的과 手段 , 그리하여 方漆를

提示할 길이 없는지 ? 이러피 多元的이기도 多諒한 麗的과 手段이

濯-한 目的파 手段보다도 僚位性에 놓일 수 있다면 綠漆에 있어

서의 그 차應意識은 限界에 도할하게 될 것이다 .

이 限界가 讓理된 다면 우리들른 政治上에 있어서의 隱的 意證이

雄-하 것으로 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政治上에 있어서의 B 的

이 唯 - 친 制約일 수 없게 될 것이다 출

이 自鐘에 根撚할 때 北韓도 역시 入倫의 測面에로 諒換될 것

이고 이리하여 社출의 漆革에로 視野가 識大될 것이다 출

4 . 南誇韓의 接鱗에 있어서의 備値價의 構想

懼値觀에는 一燎的으로 正 .反의 區別과 序列의 麗別이 있는

法이다. 여기에서는 正 .反의 區別은 考慮되지 않고 다만 備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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序列의 區別만출 間理상고자 차다準

이 備値의 序列에 의하여 우리글은 -燎鈴으로 人間의 類型, 祉

출의 類型을 逐別할 수 있는 可能性에 서게 된라.

同時에 이 備値의 序列은 時代의 精神 祉출의 Ethos출 決定

할 수도 있다 구

時代의 精린이나 城른 歷更的인 使命은 消極鈴으로는 現狀에 討

하여 그 鱗流의 사할글이 어떠한 不漆을 갖고 있는가 務適的으

로 는 부띤을 어찰게 願望하고 希求하고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다. 그련치 이러한 것은 一定한 備値讓에 불과한 것이다 출

그리하여 一定한 備經顔 그러므로 値値序列에 대한 -定한 精神

的 據漆가 그 時代의 사람들의 類淸와 目的 그리고 意淸하는 바

를 決定하게 된다 .

이러한 顧点에서 본다면 一定간 備値競이 世界僚, 世界誤을 決定

하게 될 것이다. 備値競이 世界飜을 決定한다면 世界類은 <倫理性>

이 前隆된 世弄讓으로 되어야 할 것이다 구

商北韓의 接撚이 時代的인 要求로 歷료的인 使命으로 그리고 民

族的인 絶料的인 念願으로 提起괴는 歷更的 狀況의 咸熱에 있어서

우리글은 果然 어터간 備値의 序列에 精撚的인 姿勢를 定立할 -f.

있을 것 인가 ?

여기에 南北韓의 <精神撚>이 定立될 것이다. 祉출休制의 差異

따라서 裡本的 慨値麗의 差異, 그리고 그것에 차應하는 作用으로서

의 차應憲誇의 差를를 이 精燎性에 裡撚하 여 接船하고 接近하여

窮極的으로는 統一에로의 漆勢를 定立하고 流-된 韓團의 確立을

위한 進盤을 形成할 수 있을 것인가7를悲劇的인 것이 倫理的 範

疇>라면 이 悲劇的인 것을 우리글이 克服하는 方途를 提示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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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것인지 7

商北韓의 接船에 있어서 이 方途의 提示가 바로 우리들에게 과

해린 歷史鈴인 使兪인 것이다 .

이러차 自業을 특히 備値驪 즉, 備値序列에 있어서 究明할 수

있린고 이 究明의 試圖가 우선 提示되지 많을 수 없다.

誇4b韓의 接撚은 窮種的으로 南北韓의 統-을 위하 基盤에 대한

始初的인 段階에 불과한 것이다 수

그러므로 接般 自俸에도 問題性이 있지마는 그러나 보다 重要한

問麗性은 <南北撚의 統 - > 인 것이다 .

이미 앞에서 展開한 바이지u!는 北韓에 있어서는 이 統-이 바

로 政治上에 있어서 目的意讓으로 되어 있다 .

다시 말하면 <全國的 撚理의 共産化출 위한 北朝綠 基地의 强

化 > 가 그 것 이라 하천다 .

南韓에 있어서도 이것은 國民의 絶料的인 念願인 동시에 政治에

있어서도 언제나 前提되어 있는 先行출件이라 하친다. <우리 나라

가 알으로 해야 할 가장 惡한 일이 무여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라는 談問에 대하여 經燎安定에 이어서 <經-問題>로 나타나 3 .

(i5 )
있라는 奈要 또한 및然한 것이라. 하린다 . 그린다 먼 이것이

韓圖에 있어서는 産接的으로는 政治上에 있어서의 駱的漆識으로 되

어 있지 않다 하드라도 鱗接的으로 政治上에 있어서의 意國를 制

約하고 있는 컷으로 펀다 수

南韓에 있어서는 오히려<團民의 絶料的인 念願>이라 생각되어야

한다. 北韓에 있어서는 政治上에 있어서의 目的意證이니 위로부터

아래에로의 方向에로 撚大 强化되어 있고 南韓에 있어서는 圖民의

念願이니 아치로 부터 위에로 制約해 가는 方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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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北韓에 있어서는 <共産室義的으로 人間을 改造> 하는

備値麗이 上位로 ,南濯에 있어서는 <自由>라는 備値競이 上位로

使置하고 있다 .

備値序끼에 있어서 이 備値額이 핀.를 것을 決定하고 찰고 決定

하고 있다. 료한 決定해 가리라 본다주

이와 같은 惡異에 裡撚하면서 우리들은 相互閣 接撚하고 있다 .

漆熊에는 .언제나 共通的인 基雜이 先行피어 있어야 차다. 이 共

通的인 基鐘을 精誰性에 立脚하여 어떻게 形咸할 것인가 ?

그 리하 여 惡異를 긴.燎하는 共通論인 精粒性에 備値序列의 上位

備値競을 定?하지 않올 수 없치 핀다. 나는 .이 上 位 個德 誤으로

<民族漆識에 의한 車一民族의 共同休>블 提起하는 바이다 .

우리들은 루- 그리고 同質的인 民族添識에 신어서 咸長 梁 麗해

찰다. 그리고 언게나 民族의 共同 遲命休의 한 個俸로 自氣하고

왔다. 지금 우리들이 悲劇的인 分斷에 直面하고 있다 하드 라도

우리들 商北韓은 언제나 同- 同質의 民漆漆識에 定位피고 있a

民族漆譜에 의한 <共一漆를에 서고 있고 이러간 <共-漆>인 結

合될 수 있는 基燎이 形成될 수 있을 것이다 수

備陵類의 差異는 및共-燎>의 作用에 있어서 接近할 수 있으리

라 이러한 <共-感>에 基盤하여 個漆인 價漆가 接近 接撚할 基

濯 이 열릴 것이고 이것을 媒命로 하여 民族共同休가 形漆될 것이

고 다시 이것을 媒介로 하여 世昇主義에로 崙向할 수 있을 것이

다. 그리하여 民族共 同漆의 濯成에로의 念向은 民族共同休에 閉理피

는 것이 아녀라 오히려 世昇에로 自已를 開放함을 출序하는 것이

다 . 우차들이 그러므로 窮極的 麗的으로 南北韓의 流一을 設定하

여 그것에로의 過程으로서 南料韓의 漆熊을 漆團한다면 "l < 民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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漆證에 의간 準- 民族외 共同撚>의 形漆에로의 漆漆를 燎休 漆

. 崙로서 集約시킬 必要에 直面할 것이며 이것 이외에 上位의 備値

觀이 없는 린이고 이것 이외에 歷更的인 使命이 있을 수 없다準

<民族 共同俸>의 形成이 備經麗의 上漆에 定健되고 이 傾値競

만이 統一예로의 따라서 接撚에로의 <漆-漆>의 基麗으로 된다면

다른 備値競은 이 備値類에 裡撚하여 展開되지 많을 수 詠게 U .

다. 그리하여 이 備値綠에 根撚하면서 출各의 價値驪이 取拾濯流되

지 많을 수 없을 것이 4 會

여기에서는 다만 앞에서 展開차 料應窓料에 있어서 形成천 것만

을 問題로서 場示할 분이 다 .

民族 諒同漆는 自識로운 人間, 自由로운 人洛 그리고 入問의 導

雄性를 確立하는 것을 目論으로 한다 .

그리하여 이러한 麗標에 대하여 無備陰한 飾値鶴은 漆立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鑛證 > 에 料應하는 漆證인 < 價 人 崇 漆 > ,

<카리스마的인 領導者의 淸僚化>는 그 自休 存호할 수 없게 된

다. 北韓에 있어서의 이러한 料庶漆讓이 民族意證으로 차自的으로

自黨化될 때 우리들은 어떤 실r州를 함께 차질 수 있을 것이다 .

중시에 南韓에 있어서는 <民主主義>에 料淸하는 漆識인 <表案

과 謙遷>에 .避徹해야 할 것이다 .

撚讓에는 否定的 事例가 認定될 수 없고 따라서 謙遷의 料應漆

讓이 形成될 수 없다 .

이와 아울러 個漆로서의 .自已의 判斷力이 裡撚하는 출案 또한

形威될 수 없다. 그리나 上位의 備値競이 <民族漆誠에 의한 車 -

民族의 共同漆>에 定健피었다면 모든 獵斷的인 劉面이 鱗除되어야

할 것이며 이 鍊斷的인 脚面에 대신하여 定位되는 情値가 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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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출業과 誰遷>인 것이라 하린다 수

民族共同休의 形成에는 언제나 無限한 땅과 눈물이 수반피는 것

이다. 南北韓 의 諒通性은 어면 制度를 無自進的으로 受審하여 U

는 치 있 다.

여기에는 貴任의 連帝感이 없었든 것이다. 소위 責任의 婦屬이

없었고 受動的 連帶나 能動的 進帶도 없있든 것이다 燎

그러나 이제 民族共同漆의 形漆이 上位의 備陵鱗에 定位펀다면

그것에로 無限차 獄찰을 持漆하지 받을 수 없다燎

北韓 Dl 있어서의 共産主霧를 위차 료的業雷, 權漆的인 奉仕精神

및 獄身性, 南韓에 있어서의 更化의 創造, 建設을 위한 料 動 같

은 料曆漆識은 이 備値競을 위하여 諒換되어야할 것이다 .

그리하여 역시 여기에 商値로서 <常動精神. 奉仕精神 및 獄찰

性>이 漆識에 있어서 志向되어야 할 것이다 燎

이러한 領値謙은 이미 形成되어 있다. 그러나 作用 傭値로서는

濯成되 어 있차. 다만, 그 方向의 差異가 있을 분이라 하겠다주

따라서 그 方向을 流換시켜 거기에 倫理性을 賦두하면 充分한

것이다. 이제 우리들에 있어서 要求되는 備値는 <勇漆>인 것이

다. 이 勇淸는 多方面에로 展開되는 것이다 .

앞장에서s . 언급되었지마는 여기에서 한면 더 强調하지 않을 .

수 없다 . 流欲에 대한 制限의 勇氣. 自撚출 限定하여 形成하는

勇氣, 卑制와 經裁에 대한 勇氣등이 交化市民에 있어서 要求핀 다燎

그 러나 무여보다도 民族共同俸의 形成에 대한 勇氣가 要求되지

많을 수 없다. 그리고 이 勇氣는 民族共同撚의 形成을 漆團하는

것에 對決하는 諸要素와 誇要機에 대한 斷 출 宣言하는 勇氣이

기도 하리라 이러한 諸要索와 諸契機에 대한 <抵抗외 勇氣 >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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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하리라 따라서 이 勇氣는 武力準命과 撚漆, 暴力과 發誘에

대料 積極的인 斷.經에 대한 .自主的인 自己 確立으로서의 勇漆인

것이다. 이러한 壽漆가 確호될 때 우리들은 進展을 가져 을 수

있을 것이 다 출

그리하여 勝經的 自棠에 의한 階經 間를에 대하여 이 勞漆를

燎業的 料自的인 漆識에로 출여갈 때 우리글은 새로운 親野에 .a

自記 自身을 출아가게 하는 것이다 주

그런데 民族의 共同休는 어느 漆流에서는 德休性이라 할 수

있천다. 이러차 漆休性은 . 特殊性을 撚介하지 않고서는 人倫陵을

確保할 수 없는 것이차 .

따라서 南流韓에 있어서 共通的인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漆 族

類知. 隣人등의 進.帶性인 것이다. 이러한 連帝性에는 確출히 結合의

不漆性이 있는 法이다. 結合에로의 參출를 遲命히라 생각하는 各 차

의 咸員이 같은 피, 같주 릴에 의하여 結合하려 한다.

이것은 八間의 本性에 있어서의 自然的인 基盤이다. 이 自燎的

基盤의 不漆性은 非合理的인 情緖的인 것이지마는 그리나 外部

世界에 있어서 求할 수 없는 愛情, 親知의 開保를 確立하게 된다출

이 更情, 親知의 開係에 &하여 進帶 漆情이 咸立하는 것이다 燎

여기에서 所屬 7意證에 .있어서의 愛情이 그리고 結合 統-에로의

漆誠에 있인서의 漆帝가 咸立하는 것이다 會

그리하여 商心b韓의 .接撚에 있어서 <愛情과 親知, 이에 의한 進

帶感情를을 重要視하지 많을 수 없다 .

南北韓에 있어서의 民族共同休의 各各의 漆員이 이 據情을 感撚

하고 그깃을 事案로서 休驗하고 이 漆情에 따라서 統 - 을 目標간

다면 이미 거기에는 統一에로의 漆찰가 綜俸漆출로서 確立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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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것이 다 .

이러한 漆崙는 各自에 있어서의 自由로운 個漆의 漆志인으로 위

로 부터 아래에로 目的, 漆識的으로 要求되고 强要되고 强E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 부터 위에로> 출아가는 힘으로 戒立

하는 것 이다 구

民族 漆同俸의 形成은 우리들에 있어서 理漆的인 課題로서 주어

쳐 있는 것이 아니라 現案的인 課題로저 따라서 歷史的인 使命으

로서 주어져 있지 않으면 안핀다 .

그리하여 그 形成은 그 自漆 이미 現要的인 先淸차件下에 서 發

起되지 발으면 안될 것이다 .

民經 共同休의 形咸은 現출的으로 어떤 特權淸曆의 撚避逃일 수

없는 것이다 .

世昇更的인 罰点에서 그 흐름을 展望칼린데 民濫 共同俸의 形漆

에로의 漆團가 어떤 特權淸層과 直結되어 있있들 것을 우리는 梁

免하게 된다 .

지 금에 있어서s. 이러한 現象을 우리들은 崙見할 수 t 다.즉.

6.25動亂中 漆日成 역시 "焉族主義와 發藝主義를 强調 "하고 있

었다. 이와 같이 때로는 <發團心은 無漆漆의 最後의 .潑難逃>로

될 수 있었다. 그러므로 民族論 共同漆의 濯威이 휴료란 그 本蒸

를 가질려면 그것은 現讓的인 를件에 있어서 形族꼭어야 한다.

이 現索的 출件이 經燎論 平等에 의한 民族 共同俸의 各 構成

員의 垈存의 平等인 것이다. 生存의 平等은 分配의 均衡에 있J L

祉출的인 平等에 있다출

이러한 平等의 確保에 의해서 오직 襤출的 正義가 突現되는 것

이다. 그리하여 여기에 하나의 備値競이 定立될 것이다. 이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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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平等의 確保>인 천이다. 가장 重要한 것은 가장 至難찰 것이다 출

그러나 이것의 確保가 現業的으로 要求되지 않을 수 없다.

南誇韓의 接撚이 商誇間의 統一에 로의 始努点으로 보고 그 및共

一燎>의 基盤으로서 備値麗의 上漆에 <民族意識에 의한 車- 民

族의 共同漆>를 定출하였다. 이러한 定使펀 情値觀에 料厄하는 漆
.

讓에 있어서 찰向피는 備値를 漆討하고 構想하였든 것이다 燎

따라서 찰向되는 備値에 民族의 構咸眞이 <共-燎>을 反映한다

면 統.에로의 길이 열히게 될 것이다. 이 길은 經호的인 進展에

있어서 도달될 것이다 수

말하자면 時解과 空間차의 制約을 받을 것이다. 그리나 南北轉의

經離漆에 인어서 우리들은 宿命論者로 自綠할 수 없다.

諒4b韓의 接熊에로의 狀況을 主休的으로 우리들은 濯成하지 않으

면 안될 것이다. 韓圖人의 漆證 構造에는 언제나 宿命主義.的인 諦

念額이 것들고 있다. 이제 이 諦念競을 벗어날 時類에 直面하고

있다. 時撚의 이 成熟을 俸驗하면서 위에서 展開간 備値를 備値序

列에 있어서 秩序 統.지워 보았으면 한다.

勿論 誇찰b韓의 接熊을 위한 備値競의 構想에 異論이 있천고 3 L

한 씨에서 展開한 備値의 序列에도 異論이 있을 것이다 .

다9 筆者로서의 構想을 提示린을 룬이다. 여기에 역시 筆者로서

의 構想에 따라서 위에서 展開한 備値의 序列을 提示코자 한다출

즉, <平誇의 確保>, <勇氣> , 를淺情과 親知, 이에 僚한 連帝

漆情>, <출要과 謙濯> , <勤料精諒. 奉仕精料 및 敵찰性>의 序列

이라 하겠다. 이러한 序列은 上便의 備値麗에 漆撚한 漆讓의 志向

强度를 漆味하는 것미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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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結 論

南北韓의 漆撚에 있어서 精料的 姿勢의 確立을 위한 備値競

의 定立은 Q誇韓의 國民이 무여을 어될게 撚待하고 希求라고

있는가에 依存한 다구 따라서 그 精粒的 姿勢 및 態鹿가 역시

그것에 漆存하 TL 있다.그린데 精粒性은 <純料性>에 依撚하는

것이고 그것은 <作用性>을 갖지 많으면 現要의 形咸에로 '따라

서 漆識의 形成에로 作理力을 梁探할 수 없다는 것이다.

備値 價에 의간 W ' b -i 自俸 目漂로서 提超되지 手段으로서

提起된다면 적어도 備經顯이라는 副面에 서 본라면 意義를 상실하

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 純漆 한 精燎論 姿勢의 確立에 있어서의 作用 限昇가

있는 것이다. 이 作用 限昇가 民族의 成眞에 있어서 自鐘的 對

自的 으로 深化되지 않는 限 現案的으로 그리고 具修的으로 視索

的인 撚況른 濯咸되지 못하는 것")다.

그러므로 南綠韓 의 촌 成員은 이 備漆讓을 自業的 料自的인

것에로까지 深간기 켜서 <아래로 부터 위에로>의 方向에 c 주

있고 그 方向에로의 意志에 透徵할 것이 要請천다誇

이 要請에 備値競에 있어서의 限界가 있다. 이 限界는 또한

現壽的인 를件과도 開聯친다 .

南北韓의 接撚에 있어서의 .現要的인 차件은 어터한 것인가?南

誇綠은 모든 領域에 있어서 經別되고 料決的인 姿勢 그리고 討

立되는 < 差 異 > 를 內출하고 있다. 이 討立피는 <差異>를 現

索的인 것으로 認識하는 것이 具休的 인 것이라 하린 다.

이 具撚鈴인 것은 解放後의 4率世認라는 時問에 있어서 深化



피고 撚次피있고 지금도 그러하 것이다. 이 時点에 있어서 接撚에

로의 時撚가 成熟피고 있다하드라도 現書의 具休的인 것은 不漆的

인 團定性을 待漆하고 있다. 이린이 또한 眼界인 것이다 .

이 限界는 論理性에 있어서 否定 止場될 분이고 批流으로서는

具漆的인 것이다. 특히 이 具俸的인 것은 數育과 敎養을 통하여

터욱 雨極的으로 討立천 <差異>에로 치막고 있는 생이다 .

<悲劇鈴인 것이 倫理의 流略>라 하지마는 現業은 有無相通의

可能的인 通路를 막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限界가 있는 것이다 .

現毒에 있어서의 雨梅的으로 討立된 <差異>는 -方이 他方에

로의 漆祭件的인 統合을 不許하고 있다. 無蒸件論인 統合은 物理論

力孝的인 統合출 漆味한다. 이것은 崙定되어야 할 것이다. 그린다면

對立된 <差異>에 있어 서 <潑綾性>의 確保가 必然的인 것c ..a

라타난다. 이. <漆位性>을 確立하고 이것을 提示함으로써 <아래

로 부터서의> 自理의 方向을 進려하는 方漆가 있다 .

이 方途가 自己에 있어서.는 確案하고도 確漆한 信念으로 他예

있어서는 撚德의 料象으로 作用할 때 <優位性>에 의찬 差異의

解決어 가능할 것이다 .

이에는 우리글의 意찰와 努力, 그리고 知性과 情熱이 要求필 것

이고 誇閣의 흐출이 要請절 것이다. 그 러나 우리글은 壽출있는 惡

耐를 갖고 감당하지 않을 수 없다 .

따라서 이 價便性에 定位할 수 할는 速度가 問題이고 이 間題

性에 또간 限燎가 있을 것이다. 이 限界는 勿論 언제인가는 넘어

설 수 있을 것이다 .

經漆性의 確保는 우리들의 競成을 必然的으로 備値外的 事態에 3 .

를리게 된다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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備値外論 事態는 團家에 있어서의 모.든 領域을 包括한라. 그리츠L

이 린.든 領域은 政治에 依한 統制에 直結되.l 있다. 이 直結이

現壽에 있어서의 作用力의 具休인 것이라 하천다 .

南北韓의 接驗에 있어서 이 優位性의 確保.를 위하여 提起될 수

있는 초든 問題意證을 先導的으로 裡握하고 解決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간 間證漆認의 究明은 本論의 課經가 아니다 .

다반 , 이러한 問蘿意誠에 僚撚찬 作用에 勇氣있는 惡耐가 要求된

다는 것을 强調하는 동시에 政治dl 依한 作用에 類智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强調할 분이다구

註) ( I) 李永鎬 :民主主義의 漆味, 韓圖入의 商値額 1 9 7 2 . 1 ~

朝燎 日綠漆載

( 2 ) 同 : 韓圖八의 備情麗

( 3 ) 韓載德:千里..誘에 올라 앞은 理裁者 1962. 10 . 思想界

( 4 ) 同書

U a
( 6 ) a . o . 체이지: 金日成情人漆哉의 濯咸 19料. )o. 思想界

( 7 ) 淸를K
( 8 ) /f

( 9 ) 韓哉德 : 同書

(lo) 同 書

( 1 1) "

( 1 2 ) "

(13) "

(14) "

(l5) 李永鎬 :同 調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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